
보수 복음주의자들은 2008년 대

선에서 공화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보수주의의 기본원칙을 저버

렸기 때문이고 여기에는 공화당 온

건주의자에 책임이 있다고 진단한

다. 따라서 이들은 매케인의 실패를 

포함해 2008년의 의회선거에서 온

건파들이 대거 제거된 데 만족을 표

시하면서, 티파티 운동을 위시로 공

화당이 이제 보수주의의 원칙으로 

되돌아갈 기회가 왔다고 말하고 있

다. 

따라서 공화당은 작은 정부, 낮은 

세금, 튼튼한 국가안보, 개인의 자

유, 생명존중-낙태금지, 전통적 가

족과 결혼의 도덕률과 같은 미국의 

가치를 더욱 크게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경제 재건을 위

해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 오바마 대

통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의 재집권

을 저지하고 더 나아가서 진보와 보

수라는 선명한 간극으로 갈라진 미

국사회를 다시 통합할 수 있다고 여

긴다.

미국 정치에서 보수주의는 지난 

3, 40여 년간 미국의 정치, 사회, 문

화, 경제의 담론을 좌우하는 거대 

패러다임으로 성장한 이데올로기

이다. 공화당과 보수주의 집단은 돈

(기업 후원), 정치권력(선거 승리), 

정책능력(보수 싱크탱크들) 등에서 

감히 넘볼 수 없는 헤게모니를 구

축해왔다. 또 이들이 내세우는 작은 

정부론, 자유시장론, 세금감면론, 

탈규제론, 복지제도 축소론 등등은 

나름대로 강한 논리와 설득력을 가

지고 있다. 

또한 보수주의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쓴 이념의 파도이기도 

했다.                   <3면으로 계속>

“보수주의가 보수주의다워야 
    2012 대선에서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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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점점 더 힘들
어지는 이 시대에 복음의 진리만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진정
한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셔서 미국이 청교

도의 정신을 되찾으며 어려운 삶 가운데서라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금주의 기도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

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

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3:15)

금주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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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창조과학 선교회)

8면

종교다원주의 연구 (7)
조진모 목사(합동신학교 교수)

7면

핍박이 늘어가는 아시아교회...
노봉린 목사(하와이신학교선교학교수)

16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2면

[크리스천포스트 보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차겁든지 뜨

겁든지”라고 분명한 신앙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보수 복음주의 단체들

은 ‘2012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공화당 경선주자들에게 신앙과 정

책의 일관성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한마디로 개인의 신앙이나 신념을 정

치 현장에서도 어떠한 타협이나 절충 없이 펼쳐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보수주의 원칙으로 진보적인 오바마 대통령

의 재선을 저지하고, 미국을 다시 한 번 가정에 기초한 건강한 사회로 재

건하자는 움직임이 힘차게 꿈틀거리고 있다.

특히 복음주의 단체이자 로비단체로 유명한 패밀리리서치카운실(Fam-

ily Research Council)과 보수주의 싱크 탱크인 해리티지 재단(the Heri-

tage Foundation), 그리고 리버티 대학이 주축이 돼 가치를 존중하는 유

권자들을 중심으로 공화당 예비 경선주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정책과 신

앙을 듣는 모임(the Values Voter Summit)을 지난 주말 워싱턴DC를 기

점으로 미전역을 순회하면서 펼쳐나가고 있다.

동 단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를 백악관으로 입성시켜야만 미국사회가 직면한 경

제적, 도덕적 그리고 사회적 파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신앙이나 신념을 정치적 타협으로 저버리는 정치가를 원하지 않는다. 우

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현 정부의 파괴적인 정책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

릴 수 있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다.”

크리스천포스트(Christian Post)지는 복음주의 진영과 공화당에서 소

용돌이 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심층적으로 보도해 2012년 대선에

서 종교 함수 즉 가치를 존중하는 크리스천 유권자들이 순수한 보수주

의자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Values voters want pure conserva-

tives).

보수복음주의 단체, 공화당 대선주자들에 신앙과 정책 일관성 요구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행보가 주시되고 있다

목사님들“트위터”하세요?
CT, 미국 교회 리더들에게도 

보편화된 SNS 현장 소개

교회는 청년들이 대거 떠나고 있다 교회가 세상을 멀리하니 세

상도 교회를 멀리하게 됐다. 세속화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을 이해하고 품어줘야하고 그들의 방법으로 소통할 때 떠났던 이

들이 돌아올 것이다. 

목회자의 변신과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만 교회에서 멀어진 청년들과의 간극을 좁혀 나갈 수 있다. 한마

디로 SNS, 스마트한 디지털 미디어 혁명의 시대에 우리는 스마

트하게 세상과 만나야 한다. 세상과의 소통을 통해 교회는 다시

금 세상을 끌어안아 더 크게 복음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한다.

<3면으로 계속>

말과 글로만 의사소통 할 때와는 달리 이제는 메시지 전

달을 위해서 다양한 매체활용이 필수적인 사회가 됐다. 세계

적으로 앞서가는 교회들의 홈페이지를 보면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SNS 기능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흔히들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불리는 Twitter, Facebook, 

You-Tube 등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의사소통의 매체도 다

양해졌다 일상적인 의사 전달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정보

화시대 즉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고 쌍방 간에 의사소통이 즉

시 이루어지는 시대, 그리고 손안에 컴퓨터라 불리는 스마트폰

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

이러한 때 목회, 설교,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수없이 쏟아

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 어떻게 좋고 나쁜 정보를 가릴 것

이며 또 어떻게 좋은 정보를 내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 고민

해야할 때이다. SNS가 목회에 주는 유익은 없을까? 현대정보

화시대 이전에는 어떻게 정보를 나누었을까? 편지인 신약성

경도 바울의 편지가 성경의 절반을 차지한다. 특히 목회서신은 

목회자들에게 더 없는 목회지침서요 목회정보다. 바울은 이방

선교사로 세상과 편지글로 정보를 나누며 소통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가?

‘크리스처니티투데이(Christianity Today, CT)는 어느새 미

국 교회에서 저명한 지도자들에게도 보편화된 트위터를 통

한 SNS 현장을 보도해주고 있다(Twitter Reaches Out to 

Christian Leaders at Catalyst’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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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독교 인구가 약 1천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압니다. 그중에 장로

의 수도 적어도 십만 명 정도는 되

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물론 정확

한 숫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우리

교단(예장합동)만 하더라도 2만7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장로회수

련회는 최근에 우리교단만 4천 명

을 육박합니다. 신문광고에 보면 대

형교회는 장로임직을 한꺼번에 수

십 명씩 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장로가 많은데 장로가 적고, 장로가 

귀하다고 보는 견해는 무엇인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사실 장로는 교회의 직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행 

11:30/14:23/15:2,4,22-23/16:4/20:17/21:7/21:18, 약 5:14, 벧전 

5:1/5:5, 요이1, 요삼1에 나오며 딤전 5:17-19에는 잘 다스리는 장

로를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로에 대하여 구약에서 약 100회 신약에

서 60회 정도 나타나는데 신구약 전체에서 나타나는 두 용어를 종합

해 볼 때 학식이 많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연로하고 품위 있고 덕망

을 겸한 자로서 가정에서나 공동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를 장로로 

택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특히 구약시대 장로는 제사장을 도와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에 참

여했으며 재판권의 직무를 수행했고, 왕을 세우는 일에도 함께 했으

며, 율법과 교훈과 유전을 세웠습니다. 신약에서는 장로의 자격에 대

해 다양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딤전 3:1-7/딛 1:5-9/벧전 

5:1-4).

사도시대에는 두 부류의 장로가 있었는데 치리장로와 말씀강론장

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 사회에 회당장로와 성읍

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로는 교회의 앞장 선 

일군으로서 말이나 행실, 도덕적 인격이나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경지

에 있어야 하며 모든 면에 본이 되어야 함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인정하는 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도, 완전한 지도자나 스승도 

없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감독하고 치리하는 일군으로서 그리고 교

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하고 도리 오해나 도덕적 부패 방지하는 자

요, 말씀으로 부탁하고 권면하는 일과 성례를 시행하는 자로서 모든 

면에 본이 되고 앞서가는 자이어야 함은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직이 무겁고 큰 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차원에서 볼 때 정말 

모범적이고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면에 본이 되는 장로가 전체의 수

에 비해 적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시각인지 모르겠으나 

일찍이 장로의 직을 받아 봉사한 경험자로서 자책도 해보고 냉철하

게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과거의 장로의 수가 아주 적을 

때 장로의 신앙과 인격을 보고 느낀 경험과 지금에 와서 볼 때 시대

의 변화의 영향인지 아니면 보는 자가 과거보다 순수성을 잃어서인

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본이 되고 존경하고 싶은 자의 수가 전체 수의 

증가에 비해 너무나 적고 귀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장로가 많다고 나쁘고, 적다고 귀하다는 논리가 아니라 다시 반복

하지만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이 즉 영적 지도

자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

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 목사기 1만5천7백51명인데 “목사를 찾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답답한 가슴과 “장로가 적고 귀하다”는 생각과 맥

을 같이 하는 오늘의 시대적 감각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저의 부정적

이고, 잘못된 시각의 논리가 되었으면 즉 잘못된 비판적 논리가 되었

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해 보는 것입니다.

장로가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직분다운 직분자로서의 장로

가 많기를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장로교의 앞날에 장로 된 지도자들

의 수준과 비례해지기 때문입니다.

“장로가 적습니다(귀합니다)”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일본 정부는 동일본 강진 피해지

역을 재건하고 복구하는 정책의 골

자를 “부흥”이란 기치로, 희망을 불

어 넣고 있다. 여기에 부흥청을 신

설하고, 부흥 특구를 지정해 이 지

역에 한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세

제, 재정, 금융 등 다양한 경제적 지

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이미 

설정했다. 

그러나 복구 사업이 본격화되기

에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의 정

치적 대립으로 인해 관련 법률 제

정,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 지역의 상황을 보면 어

떤 형태로 지역사회를 복구할 것인

지를 놓고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지역차원

에서도 구체적인 복구 계획의 수립

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또한 복구 사업이 본격화된다 하

더라도 그 진척 속도는 상당히 느

리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

를 들면, 한신 대지진으로 인한 항

만 복구에 5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지진피해의 복구가 실

제로 완료되는 데는 10년 이상의 시

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

이다. 

따라서 실제로 사랑하는 가족이

나 친지를 잃고 하루아침에 삶의 보

금자리까지 쓰나미에 빼앗긴 피해

자들은 모두가 다 “우리에게 관심

을 갖지 않는다”고 아우성치고 있

다. 그만큼 정부나 공권력이 개인들

의 상처와 피해에는 몰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단 동일본 경제의 인프라 

구축에만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리쿠젠타카타(陸前高田) 의 경우

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무

려 1/10에 해당되는 2,300명의 주

민들이 쓰나미로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한 사체 수습과 장례 그리고 사

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이 지역

사회 전체를 짓누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지진 전에 누렸던 

평범했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

기에는 너무나 많은 아픔과 짐들이, 

마치 지역사회 전체를 덮고 있는 쓰

레기더미처럼 무겁기만 하다.

바로 여기에 교회공동체들이나 

구호, 선교 단체들이 개인, 개인들

의 아픔을 들어주고 가족처럼 다가

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방법들을 

통해 일본 정부로 감히 엄두도 내

지 못하는 영혼의 치유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토호구(東北) 지역에서는 크

리스천 그룹들과 교회들로 구성된 

10여개 이상의 구호 단체들이 사역

하고 있다. 물론 지역사회에서 요구

하는 바는 많지만 신중하게 일본 특

유의 자력갱생 문화를 인정해주면

서 조심스럽게 마을 주민들에게 다

가서고 있다. 청소에서부터 심부름

까지 도맡아 해주면서 아픔과 상처

를 토로하는 피해 주민들의 이야기

를 경청하면서 조심스럽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셈

이다.

미국 선교사 앤디 길버트는 마을 

어귀 살아남은 나무 그늘에 천막을 

치고 남편을 잃은 소위 “쓰나미 과

부”들을 모아 놓고 “빙고”게임을 하

면서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3면으로 계속>

향후 10년간 23조엔 규모 복구 정부계획 차질 우려

기독교 단체⋅교회, 구호프로그램 조성 영혼치유 활발

월드, 일본 쓰나미 6개월...현지 복음의 씨앗 잉태과정 소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지난 7월 일본 정부는 지난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강진과 쓰나미 재해

로부터 복구를 위한 기본방침을 책정했다. 그러나 피해 규모나 지역이 너

무 방대하기에 사업 추진 속도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답보 상태에서 헤

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동일본 지역의 도로, 교통, 항만 등 주요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에 해당 피해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 간

의 알력과 긴장마저 고조될 정도이다. 미야기(宮城) 지역의 경우, 쓰나

미가 할퀴고 간 잔해는 무려 23년 동안 미야기 현에서 방출되는 쓰레기

양과 맞물릴 정도로 재건과 복구 계획은 암담하다고 현지 주민들은 심

경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실물 자산의 직접적

인 피해액만도 16.9조엔에 이르며, 향후 10년간 23조엔 규모의 복구 사

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번 복구 사업 규모는 지난 1995년

에 발생한 한신(阪神) 대지진 복구 사업 규모(11.6조엔)의 약 2배에 해

당되는 규모로,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복구 예산을 마련한다는 복

안을 세웠지만 워낙 천문학적인 액수라 자금 조성이 그리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주요 인프라를 구축해 경제 기

반을 복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미시적인 차원 즉 동일본 지진

에서 생존한 사람들이나 피해자들의 아픔을 들어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깊은 바다”속에 빠진 것과 같이 임시 대피소에서 기약 없는 생

활을 해야 하는 지진 피해자들의 한과 설움을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복음

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월드(World)지는 동일본 지진 현장에서 생생하게 고난과 아

픔 뒤에 인간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Deep Wa-

ters: Six month after one of the world’s costliest disasters, Japanese 

residents strive to overcome flood damage, quake devastation, and 

sorrow upon sorrow)해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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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보수주의의 힘을 반영하듯 

2004년에 뉴욕타임스는 아예 보수주의 

종교, 정치, 법, 기업, 언론 관련 이슈를 

전담하는 취재기자를 두기도 했다.  

물론 정치학자들은 미국의 보수주의 

강경 노선의 재기에 경고를 한다. 어떻

게 보면 전세계에 밀어닥친 경제 침체

라는 엄청난 쓰나미를 만든 주역 중의 

일부가 강경주의자들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패밀리리서치카운실(FRC)은 

현재 미국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보수

주의적 가치들을 실제 미국 정치를 이

끌어가는 정책이나 법안에 실현시키

는 안과 밖이 동일한 유권자를 갈망하

고 있다(Conservatives win(elections) 

when they act like conservatives)고, 

공화당 예비 경선주자들에게 일침을 가

하고 있다.

이처럼 보수 복음주의 진영의 집중포

화가 계속해서 쏟아지자 최근 워싱턴

DC나 텍사스 등지로 공화당 대선주자

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다. 공화당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세력 중 하나인 보수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얻고 대권 주자로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이다.

FRC는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표방

하는 의료보험 개혁, 세금 정책, 이민 정

책들은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현실적으

로 와 닿지 않는 정책들이라고 말한다. 

즉 민주당이 표방하는 “큰 정부”의 정

책들이기에 이러한 정책들이 차기 대통

령을 선정하는데 최우선관심이 되고 있

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를 존중하는 

크리스천 유권자들에게는 가난이나 낙

태 그리고 동성결혼과 같은 사회정책들

이 더욱 더 중요한 쟁점이기에 여기에 

분명한 목소리를 가진 정치가들을 원하

고 있다.

현재 공화당 예비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주자들은 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이러한 기류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론 

폴(Ron Paul)을 제외한 모든 주자들이 

분명하게 생명 존중과 동성결혼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결국 정치가의 인격이나 신앙이 중요

하지, 오바마처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만을 강조하다보면 한 사람의 인격이나 

신념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보수 복

음주의 진영이 ‘2012 대선에 총력을 다

하는 이유이다. 또한 미국 대선에서 결

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가치를 존중

하는 유권자들 역시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 지도자의 인격이나 신앙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마디로 리더의 인격이나 

신앙, 인품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므로 단순하게 정책이나 정치만을 잘하

는 기능적인 리더를 원하지 않고 있다. 

FRC 회장인 토니 퍼킨스(T. Perkins)

는 공화당 예비 경선이나 대선에서 승

리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예비주자들이 

자신들의 신념이나 신앙 그리고 정책들

에서 순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제

안한다. 정치 현장에서 순수하다는 것

이 승리를 가로 막는 아마추어적인 발

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보수주의자가 

보수주의자로서의 순수함을 유지할 때 

정치 현장에서 진보주의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2008년 

대선에서 공화당 주자로 나선 존 매케

인 후보는 강경 또는 순수한 보수주의

자가 아니었다. 정책적인 입장에서 진

보주의적 경향이나 인사들을 수용했던 

그의 타협은 결국 복음주의적 유권자들

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표가 분산

되는 현상을 만들었다. 

결론으로 FRC를 비롯한 보수 복음주

의 진영은 미국 사회를 전통적이면서도 

보통 평범한 가족들의 유대에 근거한 

건강한 국가로 재건하고자 전력을 다하

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화당 예비 

경선에 나선 주자들이 분명한 입장과 

신앙을 가져야한다고 분석한다. 그래야

만 2012년에는 백악관에 안팎이 분명

한 보수주의자를 입성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연일 미디어에 헤드라

인으로 등장하는 경제나 재정적 쟁점들

보다는 미국사회를 이끌어 갈 차기 지

도자의 인격이나 신앙, 신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한 인간의 인격이나 

신앙에서 올바른 정책이나 리더십이 발

현되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향후 공화당 예비 경선 레이스

는 과연 어떠한 후보가 자신의 신앙 고

백을 얼마나 진실되고 충실하게 대중들

에게, 특히 가치를 존중하는 복음주의

적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것인지에 따라

서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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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트위터 하나만 가지고 세

상과 스마트하게 만나는 현장을 만

나보자.

지난달 기준으로 현재 트위터를 

사용하는 지구촌 식구들은 무려 1

억 명 이상이며 140개 문자의 세상

에 살고 있다. 이들 중 절반은 하루

에 한 번씩은 반드시 접속을 하고 있

다. 여기에 지구촌에서도 유명한 종

교계 인사들까지도 트위터 세상에 

살고 있다. 즉 로마교황청의 교황에

서부터 티벳 산중의 달라이 라마까

지도 트위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

고 있다.

미국 교회에서 트위터를 적극 활

용하고 있는 리더십은 주로 대형교

회 담임이나 신학교 그리고 선교단

체들을 이끌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

적인 목회자는 존 파이퍼 목사이다. 

그는 랍 벨(Rob Bell) 목사의 퇴진에 

대해서 트위터를 통해 글을 올리자, 

무려 21만1천명의 팔로워들이 줄줄

이 댓글을 달 정도로 트위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 목사 역시 

트위터의 달인이다. 그는 정기적으

로 영감적이고 동기부여적인 정보

를 그를 따르는 팔로워들(43만 2천

명)에게 트위트하고 있다. 따라서 그

는 2010년 포브스(Forbes)지가 선정

한 20명의 영향력 있는 트위터 유명 

인사로까지 선정됐다. 그러나 팔로

워 숫자로만 따지면 작가이자 설교

가인 조이스 마이어(J. Meyer)가 선

두를 유지한다. 즉 43만5천명의 팔

로워들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텍사스의 조엘 오스틴 목사 

역시 36만5천명의 팔로워들을 이끌

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트위터를 비롯

한 SNS는 일부 유명 목회자들에게

는 사각지대이다.

“구도자 예배”라는 커뮤니티 지향

적인 윌로우크릭의 빌 하이벨스 목

사가 아직까지는 트위터의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있고, 에드 영(Rev. 

Ed Young Sr.) 목사를 비롯한 어느 

정도 나이가 지긋한 유명 목회자들

은 아직까지 엄지를 사용한 트위터

하고는 무관하다. 

결론으로, SNS와 스마트폰을 비

롯한 모바일 네트워크 기능들은 소

외된 인간관계 사이를 연결시켜준

다. 멀게만 느껴졌던 목회자와 교인

들, 신자와 불신자 사이를 가깝게 만

나게 해줌으로 크리스천들의 바른 

생활과 선교의 장이 무한한 공간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기 때문

이다. 그 소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

라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긍정

적인 희망을 동 지는 전하고 있다. 

<2면에서 계속>

스즈끼는 생존자 중 한 사람으로, 

어린 동생과 살면서 쓰나미로 완전히 

파손된 집을 손볼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당장 현금이 없기 때문에 지방 

정부단체에서 보낸 감독관이 오기만

을 기다리고 있다. 관계 공무원이 와

서 피해 액수를 산출하고 정부에 보

도해야만 집을 수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길버트 선교사의 천막에 오게 

된 이유도 단지 말동무가 없어서 말

이 고팠기 때문이다.

센다이 지역에는 일본 시민들, 한

국인들 그리고 미국인들로 구성된 자

원봉사단체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

들은 동센다이교회에서 쓰나미 피해 

직후부터 집을 잃은 피해자들을 위

해 도움의 온정을 펼치고 있다. 먼저 

이들은 집에 들어 닥친 쓰레기 더미

와 잔해들을 청소하고, 진흙을 치워

주고 있다. 지역 사회 주민들 대부분

이 나이 든 노인들로 이들 역시 도움

의 손길을 바라고 있고, 자원봉사자

들은 이들의 요구 대부분을 충족시켜

주고 있다. 어느새 이 지역에서는 지

역 주민들과 정이 드는 등 관계가 형

성될 정도이다.

샌디에고 호라이즌크리스천교회

에서는 “크래쉬”(CRASH=Christian 

Relief, Assistance, Support and 

Hope의 첫 자)라는 구호 프로그램을 

만들어 피해 주민들에게 생필품과 의

약품을 나눠주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

리고 있다. 

결론으로, 동일본 재해 현장에서 

사역하는 크리스천들은 “네가 물 가

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

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의 진정한 의

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쟁점보다 지도자 인격이나 신앙 신념에 초점

현 정부 파괴적 정책들 원점으로 돌릴 담대함 원해

미국을 다시 한 번 건강한 사회로!
보수복음주의 단체, 공화당 대선주자들에 신앙과 정책 일관성 요구

목사님들“트위터”하세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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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는 모든 길의 여왕이라

는 유서 깊은 아피아 안티카(Appia 

Antica)의 길을 걷고 있다. 수천 년 

동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삶의 무게

에 눌려 허덕이면서 지나간 길이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삶의 고뇌

를 각인하듯 마차 바퀴 자국들로 움

푹 움푹 패여 있다.

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이웃과 관계를 갖는 중에 부산물로 

생겨났지 싶다. 또는 다른 사람이 걸

어간 발자국을 뒤좇아가다보니 한 

사람 두 사람 그 길을 따라가게 되

고 그러다 보니 반짝거리는 길이 생

겨나기도 했을 것이고, 그 길을 통해 

삶의 슬픔과 기쁨들이 물안개처럼 

퍼져나가기도 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해지

자 좀 더 편리한 길, 좀 더 빠르게 도

달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하게 되었

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속도로를 

만들 기도했을 터! 그 당시 길을 만

드는 열풍이 불었는지 동 시대에 많

은 길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니, 이 모

든 길의 길이는 8만km에 달하고 지

선까지 합하면 15만km에 이른다니 

그들은 길을 만드는 일에 얼마나 열

광했는지를 깨닫게 된다.

기원전 312년에 감찰관이었던 아

피우스(Appius Claudius)는 군사 

및 행정효율을 위한 인프라의 필요

성을 깨달았다. 그래서 물을 끌어오

는 수로와 군사 도로에 관심을 가지

게 되었다. 그 거대한 토목공사를 통

해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있었기에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길을 만드는 일 때문에 그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해야 했는지 모른다.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 때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트럭 앞에서 드러누웠

던 사람들처럼. 그러나 미래를 바라

보는 리더를 통해 인류는 항상 큰 

빚을 지게 되는지 모른다.

그는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국토 

남단인 카푸아( Capua)까지 군사도

로를 만들었다. 폭 8m에 이르는 인

류가 만든 첫 번째 고속도로가 아닌

지 모르겠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

면 이 길을 만들기 위해 우선 땅을 

깊이 파고 배수구를 만들고 물이 잘 

빠지도록 모래와 자갈을 깊이 깔고 

그 위 포장을 널찍한 돌(내가 대강 

재어보니 가로 3-40Cm, 세로 20-

30Cm정도 되는 판판한 돌)을 깔았

다. 특히 돌을 깔 때 빗물이 잘 빠지

도록 길 중앙이 약간 돋아나게 만들

었다고 한다. 아직도 마차 자국이 깊

게 파인 길은 줄자로 재어보니 폭 4, 

5m가 되었다.

마차 두 대가 비켜갈 수 있는 정

도(?)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행인들

을 위해 양쪽에 인도를 만들었다고 

한다.    

길 양쪽으로는 개인적으로 만든 

수많은 무덤들이 폐허가 된 채로 길

손을 맞이하고 있다.  마치도 늦잠

을 자다가 갑자기 방문한 손님을 맞

이하기 위해 부스스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하는 표정으로 말이다. 무덤

들은 다양하다. 작은 무덤에서부터 

성채와 같은 무덤들. 그들은 죽어서

도 가문의 영광을 표출하려고 몸부

림쳤던 오만함을 지금은 그것이 부

끄러운 일이었다는 듯이 일그러진 

잔해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인간의 영광은 별것 아니라는 듯 무

너져 내린 대리석 조각들은 안쓰럽

기만 하다.

남아 있는 묘지명을 보니 오비디

우스,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 그 이

름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기만의 

이름을 길손에게 알리려고 몸부림

치는 것 같다. 그런 모습을 처연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소나무

들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다. 아직

도 마차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그 옛 길, 어떤 사람은 마차를 

타고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어떤 

이는 걸어서 갔을 것이다. 이 길을, 

저들은 나름대로 이 길을 지나면서 

자신의 자취를 보도에 남겨 놓았다.

나는 이 길에서 스팔타쿠스의 분

노로 이글거리는 자취를 보기도 했

고, 여름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나폴

리 만의 카프리(Capri) 섬에 있는 별

장으로 달려가던 황제들의 마차소

리를 듣기도 했다. 또는 전쟁에서 승

리한 황제들이 백마를 타고 이 길을 

가면서 연도에 늘어선 수많은 로마

시민들의 환호를 받던 요란한 함성

을 듣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죄수가 되어 벅

찬 가슴으로 이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그들의 걸음들은 이 길 위에 편린

들로 남겨졌다. 그 남겨진 선명한 자

국들을 쓰다듬어 본다. 그리고 또렷

한 자국을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을 상상해 본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국을 남기고 있는 걸까? 또는 어

떤 길을 만들어가는 삶일까?   

목 양 칼 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영원한 길 아피아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하므로 존

재한다’라는 말을 하므로 일명 유

명한 철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물 중에 영장인 것은 하나님께

서 인간을 창조 하실 때 생각하므

로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사람 말고 

어떤 동물이 생각하며 행동하는 동

물이 있습니까? 소나 개나 돼지 같

은 짐승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 외

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입

니까? 데카르트의 말과 같이 사람

은 생각하므로 행동하는 것이 짐승

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이 되어서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

나 사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

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하

는 일들은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또 생각

하면서 행한 일들은 많은 문제들을 

피하여 지나가게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

스도인들은 자기 좋은 대로만 행하

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무슨 일이든

지 행동에 옮기기 전에 한번 생각

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이 하

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를 먼저 생

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합당치 않은 일이라면 자기를 절제

하고 행동에 옮기지 말라는 말씀입

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1. 덕을 세우는 일인가

본문(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

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즉 우

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덕에 대한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

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말하기

를 “세상의 모든 황금도 덕보다 귀

하지 않다”라는 말을 했고, 또 유

명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덕은 의지와 인내로 이루어진다”

라고 했으며, 또 키케로는 말하기

를 “온전한 덕은 실천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더 좋은 말

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덕을 세우

지 못하는 몇 사람이 있어서 문제

가 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아

비의 아내를 취하는 자도 있었고, 

신앙적으로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

여 함께 먹고 마시는 자도 있었고,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된다고 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마음대로 

먹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

니다. 무엇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

까? 덕을 세우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교

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

시기 바랍니다.   

2. 다른 이에게 유익이 있는가

바울은 본문(24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28절에서 “누가 너희에게 이것

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

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만 가하다고 제물

을 먹지 말고 먹지 못하는 신앙인

이 있을 때에는 네게는 가하지만 

그를 위하여 먹지 말라는 말씀입

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요즈음 

세상에서는 현실과 너무 먼 이야

기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

입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남

의 유익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

습니다. 

요즈음 사람들이 먹거리를 살 때 

중국산 제품을 사지 않으려고 합니

다. 왜냐하면 너무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울

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교회 성도

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잠간 손을 멈추고 생각해보라는 것

입니다. 무엇을 생각해보라는 것입

니까? 즉 지금 내가 하려고하는 일

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가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게만 유

익이 되고 가하다고 하지 말고 다

른 사람들에게도 나와 같이 가하며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것

입니다. 

3.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

본문(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

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

나님의 영광을 위하여하라” 즉 제

물을 먹든지 제물을 안 먹든지 하

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

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

유가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기의 이익과 영화만을 위

하여 사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

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

심으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어

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까? 바울의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

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

해보는 삶을 의미합니다. 만일 하

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라면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 나는 손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 배, 만 배로 갚아주

실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필라델

피아에 백만장자 스티브 지라드라

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

일에 해야 할 급한 일이 생겨서 직

원들을 모두 나오라고 명령을 했습

니다.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사장

에게 말하기를 저는 주일에 교회

에 중요한 맡은 것이 있어서 주일

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이유로 

그 청년은 해고가 되었습니다. 병

든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시 찾기 위하여 한 달 동

안을 수없이 찾아다녔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어느 날 큰 회사에서 전화가 왔

습니다. 자기회사에 와서 일을 하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

니다. 전회사의 사장인 스티브에게 

친구 사업가가 전화를 하여 우리 

회사에 중요한 사람 하나를 뽑는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

입니다. 스티브 사장은 얼른 생각

나기를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책임

을 완수하기 위하여 직장을 포기한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결론적으

로 이 청년을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중요한 중역에 직분을 맡게 

되어 월급도 전보다 몇 배나 더 받

는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며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보시기 바랍

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

지는 일이라면 이 청년과 같이 담

대하고 용감하게 거절하시기 바랍

니다. 그 책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주실 것입니다.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

십니까? 또 우리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의 말씀과 같이 생각하며 사는 신

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덕

을 세우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보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

람에게도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

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생

각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므로 덕을 

세우며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 른/ 초/ 장 

변영익 목사
 (벧엘장로교회 담임) 

“생각하며 사는 신앙”
고린도전서 10장 23-3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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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Q: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싸우고 있으며 그들의 갈등에 

대해 역사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A: 1948년 5월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자마자 그 다음날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5개 아랍 국가들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했습

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리비아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은 함께 아

랍 연합군을 도왔습니다. 아랍동맹이 전쟁을 일으킨 원인은 이스라엘의 국

가설립을 부인하며 궁극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말살하는 것입

니다. 총 40만 명의 아랍 연합부대가 동원된 이 전쟁은 15개월 동안 지속되

다가 유엔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은 1948년 이후 현대사에 새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아랍인과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원조인 아브라함의 아들로

서 배다른 어머니를 통해 낳은 이복 형제지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뿌리

는 사라의 친아들 이삭이요 아랍의 뿌리는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을 통해 낳

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벌써 과거부터 이스마엘은 이삭을 시기하여 희롱

하며 싸우려 하였습니다(창21:19).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이집트,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시리아는 지속적

인 적대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대 이래로 아랍인들은 주로 유목민으로

서 국가의 개념 없이 중동의 광활한 지역을 이동하며 부족단위로 거주하였

습니다. 요르단,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많은 아랍 국가들은 20

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국경을 정하고 독립국가를 형성하였습니다.

한편 역사적으로 아랍지역에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거주하게 된 것은 

로마제국에 의해 추방을 당하게 되면서 부터입니다. 기원후 7세기 아랍의 

상업 중심지로 성장한 야트리브(현재 이슬람의 성지)는 바로 이곳에 정착

한 유대인이 건설한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무렵(주후 610년) 이슬람

교를 창시한 무하마드는 이슬람교로 개종을 거부하는 유대인을 대량학살

하고 메디나를 정복하였습니다. 메디나 정복에 이어 모하메드의 후계자들

은 중동지역을 이슬람의 단일 종교로 무력 통일하였습니다. 칼로 개종시킬 

수 없었던 유대인과 크리스천은 딤니(이교도)가 되어 과도한 세금을 징수 

당했고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회교도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취급을 받았습

니다. 회교화 된 중동아랍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신변

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번영할 때마

다 반 유대감정이 들끓었습니다. 8세기에 모로코와 12세기에 북아프리카

에서 유대인 공동체는 전멸을 당하였습니다. 1066년 1465년 스페인에서, 

1785년 시리아에서 1805년-1830년 알제리에서 1864-1880년 모로코에서 

유대인 대학살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예멘은 수차례

에 걸쳐 유대인 회당을 모두 파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940년대에 들어 이

라크 리비아 이집트시리아 예멘 등지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

습니다. 그 결과로 85만 명의 유대인들이 중동국가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도

주하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아랍인들은 히틀러 편에 가담하여 유대인 대학살을 군사 

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회교경전에 따르면 성경을 따르는 유대인과 기

독교인을 존중하라고 말하기도 한 반면, 유대인은 돼지이며 회교도들은 유

대인을 보는 즉시 죽여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유

대인에 대한 증오를 주입합니다. 유엔과 대중매체에서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말하는 평화는 크리스천과 유대인을 

전멸시킨 뒤 전 인류를 회교로 무력정복 할 때만이 성취되는 평화를 의미

합니다.

인구 740만 중 유대인 76%, GNP 26,200달러

교육과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

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

는데 자녀들의 신체발달심리와 더

불어 인지발달심리에 근거하여 커

리큘럼(Curriculum)을 세워야 합

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체계는 인간

의 정신구조(인지구조)에 의해 주

변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양식으로 환경에 적응하

기 위해 동화 조절의 과정을 거친다

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0세에서 2세

까지는 감각운동기로서 보기, 듣기, 

움직이기, 만지기, 맛보기 등으로 발

전하며, 3세에서 6세까지는 전조작

기로서 자기중심적 직관적 근시안

적 사고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7세에서 12세까지, 그러

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

지는 구체적 조작기로 논리적 사고

가 발달하게 됨으로 주입식 교육방

법을 지양하고 자료수집과 분석과 

정리 그리고 토론을 통해 결론에 도

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

리고 12세 이후가 되면 형식적 조작

기를 거치게 됨으로 추상적사고가 

발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정관념

으로 굳어진 부모의 의견과 많이 부

딪치게 되고 오히려 부모보다는 같

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의존하게 

되고 때로 돌발적인 행동으로 자신

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가 상상력도 가장 풍부하고 

영적인 추상력도 가장 왕성할 때이

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의 가치를 존

중해주고 그들의 반항적 행동을 스

포츠 등을 통해 해소해주며, 자연스

럽게 영적인 체험을 갖도록 인도하

면 신앙적으로 그들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창의적인 탐구와 

자기 계발에도 도전할 수 있도록 지

도한다면 훌륭한 자녀들로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인

지발달의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계별로 학습자의 세계관에 비례

하여 교육과정을 세워야 합니다. 특

별히 교회교육에서 인간 관계적 세

계관 중심의 커리큘럼이야 말로 아

주 중요한 자녀들의 인성교육과 함

께 신앙적 체험을 그들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각운동기를 지난 교육할 수 있

는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먼저 자

기 자신에 대하여 정체성이 정립되

어야 합니다. 첫째로 내가 누구인

가? 복음서에서 분명히 밝힌 바대

로 어린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

랑 받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

(막10:13, “하나님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임을 그들의 영혼에 깊

이 심어주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

신을 사랑하는 것을 감각으로 눈빛

으로 느낌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교

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이

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곧 하나님나라의 왕자요, 공주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감각적, 감성적 교

재와 극적인 교육활동의 방법을 동

원해야 합니다. 

둘째로 아이들에게는 자기중심에

서 바라보는 가족들에 대한 관계성

을 발견케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

버지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

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

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때로 징계도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도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

들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입니다. 

노아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등 

신앙의 족장들을 통해 아버지의 축

복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리고 어머니를 통해서는 모성적 사

랑을 체험케 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등을 통해 어머니의 희생과 무조건

적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통해 받은 감성적 사랑의 체험을 끌

어내고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도

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통해서는 더

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해

야 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또

는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형제간의 

갈등과 미움이 그리고 살인까지 하

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며 

그에 대한 형벌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족 안

에서 가장 싸움을 많이 하는 아이들

의 심리를 이끌어 내어 교육하는 것

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이모나 삼촌 또는 고모나 큰 

아빠, 작은 아빠와 사촌 등 관계성을 

찾아가면서 이웃에 대한 시야를 넓

혀 가야할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좁은 울타리인 가족

을 벗어나 학교에 다니면서 맨 먼저 

만나는 선생님을 통해 자녀들의 타

인에 대한 관계성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선생님을 통해서는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

들에게는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 

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

히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즉 다윗이

나 엘리야, 바울 등을 통해 후대와 

제자들에게 끼친 영향력을 알게 하

고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하여도 찾

아 알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선생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동

행을 통한 제자훈련이 가장 중요한 

롤 모델로써 모든 교역자와 주일학

교 교사들까지도 따라야 할 것입니

다. 섬김의 도와 희생양으로서 생명

까지 내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

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주

님으로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고백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체험케 해

야 합니다. 

넷째로 관계성에 의한 세계관적 

교육과정은 친구 관계입니다. 요한

복음을 통해 친구는 사랑의 대상이

요,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깨달아 알아야 하며 이웃에 대

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중풍 병자와 친구

들의 관계성을 통해 병 나음만이 아

니라 죄 용서함을 받은 사실 즉 친

구를 사랑하는 것이 곧 생명을 살리

는 일임을 터득하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웃에 대한 관계성

은 누가 내 이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인”의 비

유를 통해 진정한 이웃에 대한 정의

를 찾고 만남을 통해 주어지는 책임

과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

스도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의 진의

를 발견케 해야 합니다(마18:5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

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세상에 많

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긴 자 즉 하나님의 예정 가

운데 만남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베

풀기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

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이 병행해야 합니다. 실재의 삶속에

서 체험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체험

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성과의 관계성에 

대한 교육은 어린 자녀들에게 교육

함이 시기적으로 더 좋습니다. 왜냐

하면 성적인 감각이 생기기 전부터 

이성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은 객

관적인 사실을 정립함으로 주관적

인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기 때문

입니다. 이성은 보완적 관계로서 서

로 잃어버린 짝을 찾는 것임을 아담

과 하와의 관계에서 배울 수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에 

대하여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

의 살이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

까? 그러니까 둘이 합해져야 비로

소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

다. 서로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 못

하는 것에 대한 다른 한 쪽이 그 부

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완적 관계

임을 터득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

아가 서로 사랑의 대상이요, 또한 성

경이 말하는 대로 돕는 배필로서의 

여성상을 정립해 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필요가 있는 사람들 

즉 주리고 목마른 자들, 병든 자들, 

환난을 당한 자들에 대한 관계성에 

의한 교육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

셔서 제일 많이 하신 일 가운데 하

나인 구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초

대교회에서도 교회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구제였는

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귀족화 되

었으며 기복과 물량주의로 빠졌는

데 이 관계성을 통해 구제사역의 회

복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15면으로 계속)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신체발달심리와 인지발달심리에 근거 교과과정 작성

정체성 심어주고 사랑과 관계성, 인격, 성품 배워야

주일학교교육의 교육과정 세우기(1)

교 육 칼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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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칼라간(Kalagan)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옥수수는 1년에 두세 번 재배해서 수확

하는 주요 작물이다. 연안지역 칼라간족

은 어부거나 농장 노동자들이다. 

삶의 모습 

칼라간족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농부

들이다. 저지대에서는 습한 쌀(wet rice)

이 경작되고, 산지에서는 건조한 쌀(dry 

rice)과 옥수수를 경작한다. 얌(yam;마)과 

맛좋은 감자 또한 주요 작물이다. 토마

토, 호박, 콩 같은 채소들도 재배한다. 풍

부한 코코넛들과 많은 종류의 과일들도 

얻을 수 있다. 염소 사육과 양계를 통해 

육식을 한다. 농사뿐 아니라 생선을 잡고 

야생 음식들과 습지로부터 다양한 먹거

리 재료들을 얻는다. 

칼라간족 사회의 고위층들은 육체노

동을 하지 않지만 성별에 따른 뚜렷한 

구별 없이 모두 일한다. 남자들은 쟁기

질하고 밭 갈고 힘든 농사일을 한다. 여

자들은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하고 종

종 다 자란 자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한

다. 나무, 대나무, 등나무, 갈대, 섬유의 수

공예 기술로 만든 대부분의 품목들은 개

인적 용도들이지만 편물, 돗자리, 바구니 

등은 시장에서 팔기위해 만든다. 

칼라간족의 예술은 실로 짜고 바구니

를 만들고 일종의 장신구들을 만드는 것 

등 제한적이나, 개인적 장식품인 광채나

는 옷, 구슬달린 장신구, 다른 액세서리

들은 독특하고 화려하다. 특별한 때는 징

과 다른 악기의 리듬 있는 음악에 맞춰 

우아한 춤을 춘다. 

칼라간족의 사회구조는 사회적 지위

체계, 확실한 혈통의 관례, 그리고 독특

한 결혼양식에 의해 변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보다는 혈통이 훨씬 더 중요

하다. 고위층 가정들은 그들의 계보를 증

명하기 위해 순수 혈통을 유지한다. 

칼라간족의 결혼은 보통 일부일처이

다. 일부다처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는 

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부유한 사람

들에 의해서만 행해진다. 친족, 특히 이

종 사촌들 간의 결혼을 강하게 선호한

다. 결혼 후 부부는 보통 남편의 마을에

서 함께 산다. 하지만 오늘날 젊은 부부

들은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

고 있다. 

신앙 

무슬림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1500년경에 따가카올로 칼라간(tagaka-

olo kalagan)족에게 이슬람교가 전해졌

다. 그 당시 전체 칼라간족의 약 절반 정

도가 이슬람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됐지만 

칼라간족의 많은 사람들이 정령숭배자

로 남아있다.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전통과 종교를 따르는 토속신앙

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양한 

주변 신들(environmental spirits)을 믿는다. 

많은 설화들이 마술과 마법,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무슬림 종교

지도자들과 교사들(이맘(imam), 판디타

(pandita))는 종교생활을 가르치고, 젊은 

소년들이 코란을 읽고 외우도록 지도한

다. 무슬림 축제일과 다른 의례가 있는 

날들을 다양하게 즐긴다. 

필요로 하는 것들 

칼라간족을 섬기는 두개의 선교단체

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칼라간족을 도

울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다. 그리스도

를 전하기 위한 전도 도구들과 모국어로 

된 성경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7만에 가

까운 칼라간

족은 필리핀 

남부의 민다

나오섬에 살

고 있다. 그들

은 내륙 고지

와 서부의 다

바오만(davao 

gulf) 연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칼라간

족 대부분 따가카올로 칼라간(tagakaolo 

kalagan)의 지류이다. 그들은 다른 종족과

의 결혼을 통하거나 마긴다나우(magin-

danaw) 같은 밀접한 이웃종족과의 접촉을 

통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칼라간은 수천 년 전 아시아의 남서부 

본토로부터 생겨난 여러 섬들로 이동했던 

저지대 필리핀 종족들 중의 하나로 생각

된다. 그들의 생활방식과 문화는 마긴다나

우족과 매우 비슷하다. 칼라간어라고 불리

는 그들의 언어 또한 이 지역의 다른 언어

들과 아주 흡사하다. 화전민들도 많으며 

유서깊은 영국교회 절도범으로 골치 

영국 교회가 때아닌 절도범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 쪽 기독교 

뉴스 매체인 ENI는 최근 “물가 상

승으로 영국 교회와 기독교 기관

들이 절도범들의 목표물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주로 훔쳐

가는 교회 물건은 구리로 된 조명 

이음대, 납으로 된 빗물 받침대, 청동상, 철문 등이

다. 교회 종, 지붕 등도 절도 대상이 되고 있다.

절도의 원인은 중국, 인도 등 제3세계의 수요 증

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웨일스 교회의 보

험 업무 90%를 담당하는 에클레시애스티컬 보험 관

계자는 “중국, 인도, 브라질의 개발 붐으로 납과 구

리 수요가 많아지면서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며 “

교회 지붕까지 뜯어가는 바람에 수리하느라 교회가 

파산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업체에 따

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간 교회로부터 제기된 보험

처리 요구는 1900건이었다. 2003년 같은 기간 보험

처리 요구는 10건에 불과했다.

영국 교회는 대부분 100년 이상 된 역사적 건물

이 많다. 따라서 교회 대상의 절도범 증가는 단순한 

절도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심각한 문화재 훼손으

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영국인들의 시각이다. 교통

경찰국 책임자는 “영국에서 한 달간 발생하는 범죄 

1만 건 중 7000건이 이 같은 철과 관련된 절도사건”

이라며 “교회 절도는 테러리즘 다음으로 가장 중대

한 범죄로 부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독교영화 ‘커레이저스’ 미 박스오피스 4위 

기독교 영화인 ‘커레이저

스’(Courageous)가 미국에서 개봉 

4일째인 3일 총 9백만 달러를 벌

어들이며 박스오피스 4위를 꿰찼

다. 지난 주 개봉한 신작 4편중에

서는 최고의 성적이다. 주말 사이 

영화를 본 관람객들은 “간만에 본 가장 좋은 영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같은 영화가 될 것”, “그저 놀

랍다”는 등의 호평을 내놓고 있다.

‘커레이저스’는 4명의 경찰관이 주인공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그리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이 중 한 가정의 비극적인 

사고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남성, 아

버지, 남편상을 제시하고 있다.

알바니 셔우드침례교회에서 만든 셔우드픽쳐스

에서 제작한 이번 기독 영화의 제작비는 100만 달

러가량이었다. 50만 달러의 제작비로 3300만 달러

의 수익을 기록한 기독영화 ‘파이어프루프’ 역시 셔

우드픽처스의 작품이었다.

코레이져스 뒤를 잇는 신작 영화는 인셉션에서 

열연한 조든 고든 레빗과 그린호넷에 출연한 세드 

로겐이 주연한 코미디 드라마 ‘50/50’, 서스펜스 스

릴러 ‘드림 하우스’, 로맨틱 드라마 ‘What’s your 

Number?’가 있다.

리처드 도킨스, 기독교 변증학자와 토론 거부

‘만들어진 신(The God Illu-

sion)’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

(Dawkins)가 기독교 변증학자와

의 토론을 또다시 거절한 데 따

라 무신론자 진영으로부터도 비

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CP)가 보도했다.

도킨스는 저술 활동뿐 아니라 강연, 단체 활동 등

을 통해서 오늘날 그 어떤 무신론자들보다 더욱 급

진적인 무신론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 그에게 미

국의 기독교 변증학자인 윌리엄 크레이그(Craig) 박

사는 신의 존재와 신앙의 합리성에 대해 토론하기

를 ‘만들어진 신’ 발간 이후 요청했고, 도킨스는 이

를 거절한 바 있다.

현재 도킨스의 출신지인 영국에서 ‘합리적인 신앙

(Reasonable Faith)’을 주제로 컨퍼런스 투어를 계

획 중인 크레이그 박사는 최근 또다시 도킨스에 토

론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같았다. “그(크레이그 

박사)는 단지 직업적 토론가일뿐”이라는 냉담한 반

응과 함께였다.

크레이그 박사는 탤봇신학교 철학 교수이자 기독

교 변증학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학

자로 소개되고 있으며, 바트 어만(Ehrman), 리처드 

테일러(Taylor), 샘 해리스(Harris), 크리스토퍼 히

친스(Hitchens) 등 다른 유명 무신론자들과도 토론

해 왔다.

한편 도킨스의 거듭된 토론 거부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이슈화되자 무신론자 진영은 

실망을 드러내는 한편, 비난의 표시까지도 내비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 중 한 명인 워세스터 칼리

지 철학 강사이자 무신론자인 대니얼 케임은 도킨스

에게 직접 편지를 써 “저명한 기독교 신학자와의 토

론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경력에 있어서 막대한 누

락이며 당신이 겁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크레이그 박사는 자신은 여전히 도킨스와 토론하

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토론회를 예정대로 추진하겠

다는 뜻을 전했다. 토론회는 도킨스가 동물학 교수

로 재직 중인 옥스포드대학교에서 오는 10월 26일 

열릴 예정이며, 그가 참석할 것인지의 여부는 불투

명하다.

“스티브 잡스의 업적들, 복음 전파 통로 됐다”
 

스티브 잡스를 회고하는 사람

들에겐 아이팟, 아이패드, 아이폰 

등과 함께 그의 창의적 생각들과 

혁신, 그가 이룩한 IT계의 수많은 

업적 등이 추억으로 남겨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 신앙

에 기여한 바도 있을까?

잡스는 불교신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의 죽음 후 미국 기독교계의 목회자와 신학자들도 그

의 업적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리폼드신학교의 

총장 마이클 밀튼은 “리폼드신학교는 애플이 지상명

령 수행을 위해 감당한 기여와 협력을 높이 평가한

다”고 말했다. 그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하나님이 로마가 구축한 길

을 통해 바울을 보내 선교하셨듯이 애플은 복음이 전

파되는 길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밀튼은 “잡스는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으나 그가 구축한 것은 복음

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됐

다”고 말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대표 에드 스테쳐는 “잡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스테쳐는 “그는 

발명가 이상이었으며 대중적 인물이었으며 공공적 

시각을 가진 드문 인재였다”고 칭찬했다. 또 “그의 

건강 악화는 우리들로 하여금 유한한 인간의 존재를 

더욱 생각하게 했다”고 말했다.

기독교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크리스천포스트

는 “잡스가 자신이 기독교계에 끼친 이런 영향을 알

았을 가능성은 적지만, 기독교계는 그가 만든 것들이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감사를 보내

고 있다”고 평했다.

조엘 오스틴 “대선후보, 몰몬교인이라도 투표 가능”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인 레

이크우드처치의 담임인 조엘 오

스틴 목사가 여러 주요 현안들

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나눴다.

최근 CNN의 ‘파이어스 모건 

투나잇’(Piers Morgan Tonight)에 출연해 인터뷰한 

오스틴 목사는 다가오는 대선과 미 정부의 중동정책 

등 정치적 현안들은 물론 낙태, 동성결혼, 사형제 등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도덕적 현안들에 대

해 질문을 받았다.

먼저 대선과 관련해 오스틴 목사는 대통령 후보의 

종교가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다는 견해를 내비쳤

다. 후보가 몰몬교인이라도 투표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도 “물론 그렇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

에서는 몰몬교인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가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으로, 그의 종교가 

당선에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오스틴 목사는 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유대교

인이나 무슬림이라 하더라도 투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미국 인구의 90%가 기

독교인이니 (대통령 후보로는) 내 신앙에 더 가까운 

사람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동 정책과 관련해서 오스틴 목사는 “성경

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 설 것을 명백히 

지시하고 계시다”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그런 동시에 팔레스타인 민족에 대해서도 “

우리의 마음은 그들을 향하고 있다”며 “그들은 평화

를 원하고, 성공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라고 있다”

고 말하기도 했다.

오스틴 목사는 낙태와 동성결혼, 사형제도 등에 대

해서도 질문을 받았다. 낙태에 대해서는 오스틴 목

사는 “모든 아기들은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

나 그는 사형제와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보다 불분명

한 답이 나왔다.

오스틴 목사는 성경에 나온 결혼은 모두 남성과 여

성간에 이뤄졌다며, “그것(동성결혼)은 내 신앙에 반

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아내가 

만약 지인들 가운데서 동성결혼을 하는 이들이 있다

면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개의치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형제에 대해서 그는 이 문제

에 대해서 지지나 반대의 의사를 뚜렷하게 밝힐 만큼 

면밀히 검토해볼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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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벽을 허물다 

1991년 5월 7일, 한국의 감신대

학장이었던 변선환 교수는 교단으

로부터 출교를 당했다. 감리교 서

울연회 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감신대 내에 분규가 

일어났다. 그러나 그가 교수직 박

탈 정도가 아닌 교회로부터의 추

방을 선고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된 이후, 이 사건을 보

는 관점이 크게 둘로 갈라졌다. 보

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가 그런 중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

고, 이와 반대 입장에서는 변선환

은 감리교 내의 보수 세력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과연 변선환 교수가 그런 일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기독

교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기독교

만이 구원을 베푼다고 하는 전통

적 교리는 과감히 버려야 할 낡은 

생각이라고 가르쳐왔다. 즉 기독

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다. 

왜 그가 과감히 종교의 벽을 허물

려 하였을까? 이 사건은 그가 종교

다원주의를 수용하였기에 생긴 것

이다. 그는 재판의 최후진술에서도 

기독교는 전체 인류의 구원을 이

루기 위하여 정복자의 모습을 중

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종교적 다

원주의는 감리교의 세계적 추세라

고 주장하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불교와의 만남

  

변선환(1928-1995)은 평양의 

외항 진남포에서 태어났다. 그곳은 

전통적 문화와 새로운 근대 문화

가 만나는 장소였다. 신화와 상징

을 중시하는 부족사회에서 태어나 

성장하던 그가 세계종교를 접하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이었다. 동경에서 살다가 돌아온 

형의 12권짜리 수양전집을 통하여 

석가, 공자, 예수, 그리고 소크라테

스 등 성현들을 접한 것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종교와 시대를 초월하

여 위대한 인물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었다. 

그가 회심을 경험한 것은 18세

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받아들

인 복음은 동양적 신학으로 토착

화 된 것이었다. 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신석구 목사는 한학자

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로서, 동

양종교를 배경으로 복음을 해석하

였다. 이로서 변선환은 어려서부터 

한국적이며 동양적 복음을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1948년에 평양에 있는 성

화신학교에 입학하였다가 6.25사

변이 나자 남하하여 1951년 부산

에 있던 감리교신학교에서 계속 공

부하였다. 그는 신학교에서 바르트

의 신정통주의 신학을 접하게 되었

으며,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의 증언을 상이한 문화적 사회적 

상황에서 증거 되어 이미 토착화

가 된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향후 이화여고에서 교목생활을 하

던 그는 미국의 드류신학교에서 공

부하면서 실존주의 철학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불교와의 본격적인 

만남은 그가 1971년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서 유학할 때 생긴 일이

었다. 

그는 바젤대학에서 1976년까

지 유학생활을 하면서 종교다원주

의 신학사상을 확고히 세웠다. 그

의 논문 제목은 ‘선불교와 기독교

의 만남의 관점에서 본 그리스도

의 궁극성-칼 마이켈슨, 야기 세이

찌, 후리츠 부리’였다. 그는 한국에

서 찾아볼 수없는 불교에 대한 자

료를 접하면서 그의 사상을 정리

하여 나갔다. 그는 불교를 특징으

로 하는 동양적 배경을 두고 기독

교 신학자가 된다는 의미와 동양의 

불교철학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

하는가에 대한 관심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종교다원주의 신학자 칼 

라아너의 ‘익명의 기독교인’과 불

교적 기독교를 지향하는 존 콥을 

접하였다. 더욱이 그와 같이 동행

하였던 그의 아내도 바젤대학에서 

공부하였는데, 그녀의 논문은 “칼 

야스퍼스의 철학적 신앙과 원효

의 대승신앙과의 비교”였다. 시간

이 갈수록 그는 불교적 사상을 중

시하는 한국의 전통을 따르는 한국

적 기독교라는 신학적 틀을 형성할 

수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1970년

대 말부터 불교와 기독교 뿐 아니

라 모든 종교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피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는 불교신학자 이기영 박사와의 

교류를 통하여 두 종교가 배타적

인 자세를 버리고 상호 협력하여 

한국적 문화공동체를 이루려 하였

다. 단지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로서의 존

재합일이란 개념의 자아의식을 넘

어 책임적 자아를 추구할 것을 제

안하기도 하였다. 

탈 서구, 친 동양

  

1980년대에 들어와 변선환에게 

커다란 사상적 변화가 생겼다. 좀 

더 동양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를 해

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앞의 

글에서 소개한 종교다원주의 신학

자 폴 니터와 라이문도 파니카 등

과 교제하면서, 자신이 아시아의 

종교를 중심으로 서구 종교를 이

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적인 관

점에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다

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그

는 과감히 서구적 편견을 버리기

로 작정하였다. 그는 다른 종교다

원주의 신학자들과 같이 ‘신중심의 

신학’을 기초로 하여, 기독교가 결

코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사실과 다른 종교에도 기독교가 말

하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

게 되었다. 그는 1982년에 발표한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라는 논문

에서 모든 종교들이 교리의 한계를 

벗어나 좀 더 근원적인 실존적 존

재론적 차원에서의 종교체험을 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기

독교가 아닌 타종교가 신학의 주

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

은 후 더욱 급진적인 포용주의를 

펼친 것이다. 

그는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교회

중심주의적 신학을 추구하고 있다

고 비판하였다. 가시적 교회를 통

한 구원을 주장하면서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켰다고 보았

기 때문이다. 그것은 교회의 콧대

가 지나치게 높다거나 사회에 대

한 관심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

에서 나온 비평이 아니다. 그가 지

향하던 ‘신중심의 신학’이 지닌 개

방성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

일성을 부정하여,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복음을 소개하거나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도 하나님

의 구원활동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

한 것이다. 이는 그의 ‘신중심의 신

학’은 하나의 통일된 종교 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반성?

변선환은 역사적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뿐 아니라 예수라

는 인물이 지닌 구원 역사적 의미

도 무시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넘어서 더욱 보편적이며 우

주적인 절대자에 대한 체험을 바탕

으로 하는 통합된 종교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가 마음에 두고 있는 

신은 성경이 증거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초월적이며 보편적인 존재

이다. 이 신은 불교와 기독교에 속

한 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보

는 대상이다. 하나의 신이 베푸는 

하나의 구원이 두 종교를 통해 나

타날 뿐이다. 

그러므로 그의 토착화는 기독교

의 반성을 주제로 한다. 통일된 종

교의 개념을 무시하고 기독교의 독

특성을 주장했던 과거의 신학에 대

하여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

이다. 그는 과거 서구적 기독교라

는 특정한 관점에서 바라본 불교

와 다른 동양 종교는 우상과 미신

을 추구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무

신론적 문화였으며, 아직도 이러한 

주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

적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신

학적 편견이란 문제로 끝나는 것

이 아니다. 반성이 없다면 다종교

의 현실 속에서 타종교와의 공존을 

어렵게 하며 기독교에게 주어진 문

화적 변혁이란 사명을 무시하는 결

과를 낳기 때문이다. 

* 자기 결단 

변선환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인

격적인 분이 아니다. 그는 다른 종

교의 신적경험을 통일시키기 위하

여 G. 카우프만으로부터 상상력을 

통한 신학방법을 선택하였다. 전통

적인 신학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

인지를 설명하고 그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중시하였다. 이것이 그리스

도의 죽음이 지닌 가장 고귀한 의

미이다. 그러나 그는 신학의 사명

을 설명이 아닌, 우리의 삶이 추구

하여야 할 근본적인 방향성을 설정

해주는 구성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신앙은 무엇인가? 예수를 모범으

로 따르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말

하는 예수는 실존의 자기 결단의 

궁극적인 예가 된다. 기독교인들

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의 삶을 배

울 수 있다. 

결국 변선환이 소개하는 종교다

원주의적 관점에서의 기독교는 신

앙의 대상이 되는 미지의 신을 향

한 자기 노력을 요구한다. 그 신과

의 인격적인 만남이 불가능하다. 

단지 예수처럼 자각을 통한 자기 

결단을 촉구할 뿐이다. 이런 종교

행위는 불교가 말하는 수행을 통한 

득도와 다를 바가 없다. 결국 우리

는 그가 말하는 기독교는 결코 기

독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다. 다원주의적 기독교는 불가능하

다. 

<다음호에 계속>

종교다원주의 연구 (9)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 

변선환, ‘신중심의 신학’ 기초로 타종교에도 구원있음을 피력

보편적 우주적 절대자에 대한 체험 바탕의 통합된 종교 추구

조진모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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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와서 살며 느낀 것들 중에 한국과 확

연히 다른 것 한 가지는 물건을 바꾸는 것이었

다. 불량품은 물론이고 성능이나 색깔이나 스타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두 말 없이 바꾸어 준

다. 새 물건으로도 바꾸어 줄뿐 아니라 돈으로도 

바꾸어 준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지금까지 이 세

상에서 속아서 사온 물건들을 바꾸어야 한다. 수

많은 짝퉁들을 진품으로 속아서 샀기 때문이다. 

이 짝퉁들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의 생명

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물건들일 수

도 있기 때문이다.

태초에 하나님

께서는 우리 사람

들을 위해 최상품

의 명품 물건들과 

동물들을 창조하

시고 아담에게 관

리하도록 맡기셨

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므로 

그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상상을 초

월했음에 틀림없다. 환경도 그 위대한 

사람이 격식을 갖추고 살만한 세상이

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은 아담의 범죄, 노아

홍수의 격변, 바벨탑 사건에 의한 인

류의 찢어짐 등으로 하나님의 형상들

이 살기에는 아주아주 부적합한 세상

이 되어버렸다. 그 후 세월이 지나면

서 최상품의 진품들이 모두 다 고장이 

났거나 짝퉁들로 대치되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도 짝퉁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많은 교인들이 가진 복음도 짝퉁이

거나 문제가 있다. 사이비 종파에 속한 사람들

이 그들이며 건전한 교회 안에 몸은 있지만 자기 

맘대로 원하는 것만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진정으로 강하게 믿고 있어도 그

들이 가진 짝퉁 복음과 고장 난 복음을 통해서

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의 하

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성경이 정확무오한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그리고 무슨 내

용을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왜곡하여 읽도록 하는 세

상의 영향력이 너무 크고, 결과적으로 마음 깊

은 속에 왜곡 된 진리가 자리 잡고 있고 그런 가

르침들이 교회에 만연해 있다. 거짓의 아비인 사

탄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진리를 바꿔

치기 해 버린다. 에덴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사

탄은 허무맹랑한 것으로 속이지 않고 있는 것들

과 사실들을 동원하여 “정말로?”라고 질문하여 

의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 사탄은 지금도 과학시

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동일하게 “정말

로?”라고 과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

심을 심어주고 있다. 

사탄의 그 전략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도 

거두고 있다. 사실이 아닌 수억 년의 지구역사

와 진화론이 1900년대 초에 영국과 유럽을 휩

쓸어버렸다. 여기에 대응하여 교회는 짝퉁 창조

론으로 대응을 했다.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창조하신거야!’라고. 그러나 이 짝

퉁은 진리를 대신할 수 없었다. 거의 모든 영국

과 유럽 교회들은 진화론의 영향으로 진리를 버

리고 짝퉁진리(유신론적 진화론)를 받아 들였을 

때 불과 두 세대가 지나지 않아 거의 문을 닫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이제는 미국 교회의 차례가 되었

다. 1960년대 초부터 공립학교에서 진화론만 가

르치기 시작한 지 아직 두 세대가 지나지 않아 

심각한 교회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미 문

을 닫은 교회도 수 없이 많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신학교와 기독교 방송과 매체들을 가진 미

국에서 왜 매일 신자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

일까? 다 그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가 아닌 짝퉁 진리를 가르치고 공급했

기 때문이다. 역시 짝퉁은 짝퉁일 뿐이다. 이 짝

퉁 진리로 교회가 지속될 수 없었다. 그래서 더 

많은 짝퉁 진리를 가진 자유주의 교회부터 빠른 

속도로 문을 닫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경향은 한국에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다행하게도 진화론이 팽배한 유럽이 아니라 진

화론을 배격하던 미국에서 문물을 들여왔다. 또 

불행 중 다행히도 한국은 미국보다 10여 년 늦

게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영향력이 늦어

지기는 했지만 요즘 문화가 빛과 같은 속도로 전

해지기 때문에 나쁜 영향력이 예전보다 훨씬 빨

리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원래부터 전 국

민이 크리스천이 아니었던 한국은 더욱 빠른 속

도로 교회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은 영국이나 

유럽처럼 교회가 전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유럽

에서 진화론이 득세하는 동안 교회에서는 그 거

짓을 이길 방법이 믿음뿐이었다. 그래서 영국의 

존경 받는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진화론을 수용하고 말았다. 대학

교수이자 유명한 기독교 작가 C. S. 루이스는 진

화 자체는 수용하지 않았지만 성경과 다른 수억 

년의 짝퉁 지식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

들의 몰락과 함께 영국교회는 몰락하고 만 것이

다. 그들은 믿음을 잘 지키다가 그 거짓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제대로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당

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

게 달라졌다. 그 짝퉁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있

는 사람들이 많

아지고 있기 때

문이다.

이제 우리는 

그 짝퉁들을 버

리고 진품으로 

교환을 해야 한

다. 특별히 기독교의 기초를 이루고 있

는 짝퉁 지식들을 하나씩 성경의 진리

로 바꾸어 그 위에 서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복음의 기초는 실존하시는 창조

자 하나님과 성경적(진짜) 창조다. 세

상에서 속아서 사온 물건들을 다 돌려

주고 진품으로 바꾸어 와야 한다. 진

화의 결과물들 대신 하나님께서 창조

하시고 섭리하신 것으로 바꾸어야 한

다. 세상의 가짜 역사는 다 버리고 성

경의 진짜 역사로 바꾸어야 한다. 하

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성경의 역

사 속에만 진정한 복음이 들어 있기 때

문이다. 

빅뱅 대신 6일간의 창조, 고생대 중

생대 신생대 대신에 땅을 침몰한 노아 홍수의 심

판 사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의 문

화 발전이 아니라 노아 홍수 전 철기시대에서 바

벨탑을 겪으며 잃어버린 문명과 갑자기 다시 시

작한 문명으로 바꾸어야 한다. 창세기 1장을 시

에서 실제 창조기록으로, 창세기 11장까지를 설

화에서 전 인류의 공통 역사로 바꾸어야 소망이 

있다. 진화론자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창조

물 공룡도 다시 빼앗아 와야 하고, 바닷가의 모

래알 같이 많은 별들도 진화론자들에게서 빼앗

아 와야 한다. 그것들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

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는 우리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59. 무너진 기초 다시 쌓기(사58:12):교환 시리즈를 시작하며

짝퉁진리 유신론적 진화론 받아들인 나라마다 교회 감소

창1장 실제 창조기록으로, 창11장까지 인류 공통역사로 바꿔야

성품칼럼 (24)

자녀에게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려면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하버드 의대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는 행복한 삶에 이르는 7가지 비결

을 우리에게 소개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일런트 교수가 제시하

는 일곱 가지 삶의 비결 가운데 첫 번째가 고통에 적응하는 자세를 배우

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베일런트 교수가 열 살이었을 때 경험한 충격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베일런트 교수의 아버지도 하버드의 고고학자였습니다. 영화 ‘인디

애나 존스’에 나오는 유능한 고고학자를 기억하세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 고고학자의 모델로 삼은 사람이 바로 베일런트 교수의 아버

지 조지 C. 베일런트 교수입니다. 하지만 그는 권총으로 자살했고 열 살 

된 아들 조지 베일런트는 아마 이 때의 충격으로 고통스러워했을 것입

니다.

베일런트 교수는 그러나 이 고통에 적응하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야

말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며 인생의 갈등과 과오를 부정하지 말고 ‘승화’

와 ‘유머’로 방어할 것을 권유합니다. 나머지 6가지 비결 곧 안정된 결혼, 

알맞은 교육, 금연, 금주, 운동, 적당한 몸무게 등을 제시하며 삶의 오묘

함을 경배한다고 말했습니다. “삶은 극적인 주파수를 발한다. 과학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숫자로 말하기엔 너무나 아름답다”

고 고백했습니다.

성품학교의 프로그램 중에 “성품 내적치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

다. 성품이 모질어지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성품으로 발전하게 

된 데는 살아오면서 겪는 여러 가지 충격과 고통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이런 과거의 상처들을 잘 처

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이 프로그램을 운영

해 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삶이란 참 오묘하면서도 의외로 간단

한 하나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

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답게 빛날 

수도 있고 진창 속에 뒹구는 것 같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입니다.

성품이란 살아오면서 길들여진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적인 결단 즉 나의 행동들의 조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품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우리 삶의 

한 비밀입니다. 좋은 성품은 아무리 고통스런 삶 속에서도 우리를 빛나

게 만드는 에너지 같습니다. 성품은 또 노련한 선장처럼 우리 삶을 비굴

하지도 도도하지도 않게 이끌어감으로써 행복이라는 항구에 이르게 도

와줍니다. 참으로 노련한 선장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막기보다 바람

을 이용하여 항해한다고 합니다. 좋은 성품이란 이처럼 우리 삶속에 불

어오는 수많은 폭풍우를 파도타기 하듯 넘어섬으로써 우리 삶을 더 아

름답게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에릭 에릭슨 교수가 제시한 인간성장단계의 마지막 발달

과제를 주목하게 됩니다. 에릭슨 교수는 인간이 마지막으로 치러야 할 

성장의 단계를 ‘고결한 성품’에 둡니다. 사회적 통합을 성공적으로 잘해

내면 고결한 성품에 이르고 사회적 통합에 실패하면 고립적인 성품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통합이란 우리가 살면서 겪

는 아픔과 기쁨을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아픔도 나의 성장을 위

해 꼭 필요한 감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고결한 성

품을 갖게 만드는 비결이란 것이지요.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인정하고 말

과 행동으로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까지 감사할 수 있는 통

찰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성품 리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품 리

더야말로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지요.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

가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며 양육합니다. 자녀에게 행복

한 인생을 선물하고 싶은 부모는 일찍부터 좋은 성품을 가르치고 훈련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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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북미주 한인CBMC LA 대

회가 6일부터 8일까지 웨스틴 호텔 

LAX 에어포트에서 성황리에 열렸

다.

‘거듭난 기업, 변화된 리더십’ 주제

로 열린 이번 대회는 신승훈 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민종기 목사(충현

선교교회)가 주제 강연을, 정재훈 박

사,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강

충원 장로(은혜한인교회)가 특강을, 

이철 목사(가나안교회)와 노진준 목

사(한길교회)가 말씀과 묵상의 시간

을 인도했다. 또한 김 민 행장(오픈

뱅크)과 강석희 얼바인 시장이 간증

을, 이지영 씨가 사역간증을 하는 시

간을 가졌으며 이광익, 황삼열, 브렛 

존슨, 솔로몬김 사장이 워크숍을 인

도했다.

이봉우 공동준비위원장은 “1년 한

번씩 50개주에서 40개 지회가 모인

다. 199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남가주

에서 열렸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고 말했다. 황선철 공동준비위원장

은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 여

러 강사 목사님의 주제 강의를 들으

며 회원 간 다양한 교재를 통해 하나

님께 더 큰 영광 올리고 변화돼 기업

이 변화되고 가정 등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기를 

고대하며 불경기 시대에 지혜와 전

략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중국, 유럽, 한국의 

CBMC회원들이 참가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박준호 기자>

미주찬송가공회(회장 박재호 목

사)가 주최한 제 2회 미주찬송가 

페스티벌 및 교회음악 공로자 시상

식이 지난 6일 오후 7시30분 윌셔

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

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조명환 목사(미주찬

송가공회 협동총무) 사회, 이상복 

목사(찬송가공회 이사) 기도에 이

어 시편 150:1-6을 봉독한 후 류

종길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드

린 후, 경신 남성코랄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울려 퍼지며 연주회의 막

을 올렸다. 

이날 페스티벌은 미주교계의 각 

찬양단과 합창단, 중창단들이 저마

다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소프라노 줄리아

김과 바리톤 김무섭 씨의 독창곡들

의 선율은 참석한 이들의 박수갈채

를 받았다. 

교회찬양대로 특별 출연한 나성

열린문교회(담임 박헌성 목사) 샬

롬찬양대는 ‘내 주를 가까이하게함

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2

곡을 선사했다. 

이외에도 LA남성선교합창단, 샛

별선교합창단, 필그림선교교회찬

양단, 미주여성코랄합창단, 알렐렐

루야남성중창단, LA여성선교합창

단, 한아름합창단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통해 미주교회

음악공로자 시상식을 갖고 지난 40

년 동안 미주지역에 살며 교회음악

에 헌신한 공로를 치하하며 이귀임 

권사(LA여성선교합창단, 기쁨의

교회성가대 지휘)에게 미주교회음

악공로상을 수여했다. 

행사를 주관한 조명환 목사(크리

스천뉴스위크 발행인)는 “앞으로 

매년 음악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

이며 교회음악공로자들도 발굴, 공

로를 치하할 것”이라고 말하며 미

주찬송가공회를 위해 기도해줄 것

을 당부했다.       

  <이성자 기자>

코 코 장 애 아 동 서 비 스 센 터

(COCO, 대표 전선덕 권사) 후원을 

위한 숭실OB합창단(단장 남기풍, 

후원회장 류응모) 제3회 정기연주

회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주

제로 지난 8일 저녁 효신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교회넷 후원으로 열린 공연에서 

숭실OB남성합창단은 지휘 김성우, 

이호중, 반주 김지경, 제1테너 김효

석, 홍기석, 김성우, 제2테너 김용

기, 김성남, 최호철, 제1베이스 류

응모, 박재기, 홍성국, 박범수, 이호

중, 제2베이스 남기풍, 염형국, 유

민형, 채영준 등 17명으로 뉴욕, 뉴

저지, 필라델피아 거주하는 숭실고

등학교 출신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공연은 “참 아름다워라”, “

그 사랑 내생명”, “주기도문” 등의 

찬양과 “아침이슬”, “우리들이 미

남이다”, “친구여” 등의 가곡과 위

트 넘치는 연출로 참여한 관객들에

게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다. 이날 

솔로 김예하 어린이와 기타리스트 

이성민 선생이 특별 출연했다. 

숭실OB 남성합창단은 1973년 

한국 서울에서 창단된 이후 1983

년 전국합창경연대회 대통령상 수

상, 예술의 전당 공연 등 수준 높

은 연주를 하는 합창단으로 인정

받고 있으며 미동부 숭실OB는 지

난 2004년 결성한 후 2008년 창단

연주회(뉴저지갈보리교회), 2회 정

기연주회(뉴욕중부교회)를 가진바 

있다. 또한 2012년에는 한국과 LA 

숭실OB합창단과 함께 뉴욕에서 대

규모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동 합창단은 15일 필라한인

연합교회에서도 공연한다. 
<정리: 유원정 기자>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기념사업

회 미주총회(회장 제임스한)가 주

최한 정창인 박사(한국 자유통일포

럼 대표) 강연회가 7일 오전 11시 

나성정동감리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연회에서 정창인 박사는 구

한말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후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이승만 대

통령에 대하여 설명했다. 

정 박사는 “을사조약으로 외교권

이 박탈당했을 때 이승만은 밀사로 

미국에 들어가 루즈벨트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자주독립을 지키려 했

다. 또한 해방 후 초대대통령으로서 

미국에 나약한 한국의 국방력을 보

강하기 위해 미국에 한국스스로 국

방력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미군주

둔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서 한국의 

안전을 지키려 했다”고 말했다. 그

는 “한국전쟁이 발발이 되자 이 대

통령은 맥아더 장군에게 호통을 치

며 한국을 지켜달라고 했으며 그로

인해 미군이 한국에 급히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위상을 

되찾아야 대한민국을 되찾을 수 있

다”고 역설했다. 그는 “북한과 친북

세력들은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대

한민국을 공산화 시킬 수 없었다고 

여기기에 이 대통령이 세운 모든 업

적을 부정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 규정

했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승

만 대통령이 한반도이남 즉 남한으

로 만의 단독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출범했으며 남북 분단의 책

임을 마치 이승만이 주도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

지면 죽는다’라는 구호처럼 북한도 

염두에 두고 남북 모두의 선거를 실

시하려고 했다. 즉 한반도 내 공산

주의자와의 협력까지 생각하고 있

었다. 그러나 김일성과 소련 등의 

반대로 인해 남한만의 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한국에 이승만을 부정

하는 세력은 친북세력 외에 광복회 

멤버들이 있다. 그들은 임시정부를 

높이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독립

운동의 공로가 묻혀버리는 것을 우

려해서 이승만의 업적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5.16세력들이 이승만을 

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창인 박사는 지금현재 대한민

국은 해방 후보다 더 심한 이념갈등

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2

의 독립운동을 한다는 생각으로 대

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

갈 수 있도록 힘쓰자고 당부했다.

이날 강연을 한 정창인 박사는 이

승만 연구의 저명한 권위자이며 평

론가로서 육사(29기)를 졸업한 뒤 

하버드 정책대학원을 거쳐 영국 뉴

캐슬 대학에서 정치철학 박사학위

를 받았으며 육사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국가 정상학위원회 고문, 자유

통일포럼 대표와 이승만연구회 회

장을 맡고 있다.      <박준호 기자>

‘거듭난 기업, 변화된 리더십’ 
제16차 북미주 한인CBMC LA대회

주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

가 주최하는 한국음식 문화축제가 

지난 8일 열렸다. 카운티 정부, 소

방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 봉사자

들과 지역주민 약 500여명을 초청

한 이번 행사는 동 교회가 네 번째 

갖는 축제로 김치, 호떡이 무료로 

제공됐고, 초, 중등부 아이들로 구

성된 사물놀이 팀의 공연으로 축제

의 흥을 돋우었다. 

최근 CNN GO에서 조사 발표한 

세계 50대 음식에 들어간 자랑스런 

한국음식들(김치 12위, 불고기 23

위, 비빔밥 40위)을 맛본 다양한 인

종과 문화배경(백인, 흑인, 히스패

닉, 아시안)을 가진 참석자들은 하

나같이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시간

을 보낸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 축제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화 

되는 리치몬드 지역에 화합과 평화

를 촉진하고 한국의 세계적인 음식

과 음악 등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동 교회가 매년 개최해오

고 있다. 사랑과 정의를 위한 사회 

선교(Social Mission For Love and 

Justice) 프로그램의 하나인 이번 

행사 이외에도 주예수교회는 인종

화합 합창체(Intercultural Music 

Festival), 노숙자 선교(카리타스, 

먼로공원 노숙자 점심봉사), 독거

노인, 장애인 집수리봉사(Renew 

Crew) 등의 사역을 통해 리치몬드 

지역사회를 섬겨오고 있다. 

설립 이후 12년 동안 꾸준히 지

역사회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온 주

예수교회는 지난 6월 유니온장로

회신학교에서 수여하는 사회봉사

상(Elinor Curry Award)을 미국장

로교 한인교회 최초로 수상한 바 

있다.    <기사제공: 주예수교회>

선미니스트리(대표 김정한 선교

사)가 주최하는 ‘감사학교’가 열리

고 있다. 

8일 저녁 6시부터 열린 감사학교

는 잔 김 목사와 김정한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열띤 강의를 인도했

다. 잔 김 목사는 ‘감사자녀 만들기’

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부모

에게서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성

장한 아이는 결혼생활과 사회생활

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원칙과 우선순위를 잘 가르치지 않

게 되면 자녀들은 원칙보다는 당장 

눈앞에 나가온 급한 일부터 처리하

려고 하게 되며 잘못된 선택을 하

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

부모가 자녀에게서 자신들의 만족

을 채우려고 하면 안된다”고 말하

며 갈등해소방법을 잘 가르치면 성

장해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와 영적전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인도한 김정한 선교사는 “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며 감사를 하지 못하

게 되는 큰 이유는 사탄마귀가 힘

들고 어려운 생각을 주입해서이다. 

따라서 부정적 생각이 우리를 지배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마귀의 영향력

은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의는 한 주간 감사했던 

일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진 후 

마쳤다.

한편 10일부터 사모와 권사 

등 여성들을 위한 감사학교가 매

주 월요일에 열리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선미니스트리 감사학교 

(714)350-6957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가 주최

하는 ‘목회자 비전컨퍼런스’가 지

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에

서 개최됐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컨퍼

런스에는 유럽 및 중국, 한국과 미

주 전역에서 총 45명의 목회자가 

참석해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의 

건강한 목회사역과 정인수 목사의 

혁신의 리더십에 대한 강의와 교회

사역을 참관했다.

정인수 목사는 “치열한 이민 목

회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역과 리더

십에 있어 갈등과 파국에 처한 목회

자들에게 멘토링과 아울러 사역의 

노하우를 나누게 됐다”며 “이런 목

회자들을 새롭게 훈련시키고 목회 

리더십의 혁신 방법에 대한 제 경

험과 아울러 위기와 역경을 극복했

던 영성의 리더십을 함께 나누고자 

이런 컨퍼런스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컨퍼런스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4, 50여명의 목회자들이 미주 

전역에서 참석해 아틀란타연합장

로교회의 새로운 목회 리더십과 사

역을 소개받는 시간을 가졌다. 정인

수 목사는 목양적 공동체로서의 교

회, 혁신으로 나아가는 교회, 리더

십, 사역론 등을 강의하며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의 목회

패러다임을 나눴다. 

참석 목회자들은 “정인수 목사의 

강의를 통해 성경적인 교회관에 대

해서, 목회적 리더십의 현대적 특성

과 적용 방법에 대해, 그리고 영감

있는 설교 작성에 대한 영감과 노

하우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

무엇보다도 정 목사의 체험적인 목

회 간증이 목회의 실제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산 지혜로 가슴에 와 닿았

다”고 덧붙였다. 

또 참석한 목회자들은 연합장로

교회 사역 현장인 어머니기도회 모

임, 생수의강 모임들에 참석해 실제

적 사역을 관찰하기도 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자유통일포럼 정창인 박사 강연회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미주총회 주최

숭실OB합창단 정기연주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주제
COCO 후원 숭실OB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역 공공기관 주민 500여명 초청
주예수교회 주최 제4회 음식문화축제

 선미니스트리가 주최한 감사학교에서 김정한 선교사가 강의를 인도하고 있다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 만든다
선미니스트리 감사학교.. 강사 잔 김, 김정한 목사 

 

정인수 목사 “사역 노하우 나눈다”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제 6회 ‘목회자 비전컨퍼런스’

‘목회자 비전컨퍼런스’를 마치고 참석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캄보디아장로교신학교(총장 전

호진 목사)를 위한 후원회 행사가 

LA와 워싱턴DC, 시애틀에서 개최

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전 10시 

LA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조봉기 선교사 사회로 드려진 1

부 예배는 이성진 목사(신우세계선

교회) 기도, 전호진 목사(캄장로교

신학교 총장) 설교, 홍통일 목사 축

도로 진행됐다. 

전 목사는 이사야 42:1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방의 복음자로 한국

교회가 선교에 전진해 영적 해방자

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피

력했다. 이어 캄보디아신학교 보고

와 영상, 신학교 건축 경과보고 등

이 진행됐다. 

캄보디아장로교 신학대학은 

2004년 개혁주의장로교의 신앙과 

조례, 정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

의 캄보디아장로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

다. 현재 아시아신학연맹(ATA) 인

준을 위해 준비 중이며 이미 준비

된 4헥타르의 선교부지위에 강의

실과 학생기숙사 건축을 위해 기

도하며 동역자들의 손길을 기다리

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camjangshin@

hanmail.net 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캄보디아장로교회 이끌 목회자 양성”
캄보디아장로교신학교 후원행사 LA, DC, 시애틀서

말씀과 캄보디아 장로회신학교를 소개하고 있는 전총장

합창 중창 솔로...미주찬송가페스티벌 
미주찬송가공회, 이귀임 권사에 교회음악공로상  

미주찬송가페스티벌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열린문교회 성가대가 찬양하

고 있다

제16차 북미주 한인CBMC LA대회가 북미주 CBMC총연합회 주최로 웨스

틴LAX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 자유통일포럼 대표 정창인 박사 초청 시국강연회가 7일 건국대통령 이 

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미주총회 주최로 나성정동감리교회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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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KCTV 감경철 회장취임 감사예배
뉴욕기독교방송(KCTV, 사장 박용기 장로)이 감경철 장로 회장취

임 감사예배를 11월 1일(화) 오후 7시 코리아나 대연회장(구 아리수)

에서 드린다. 예배 후 만찬이 있으며 주최 측은 참석 여부를 미리 알

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문의: (718)224-8533

제 3회 바디워십 페스티벌
뉴욕한인청소년센터(위원장 양희철 목사)가 주최하는 제 3회 바디

워십 페스티벌이 11월 26일(토) 오후 5시 뉴욕충신교회(담임 김혜택 

목사)에서 열린다. 참가 자격은 청소년 그룹으로 5분 이내의 가스펠

송과 댄스이다. 참가비는 팀당 20달러.

▲문의: (718)353-1388(최지호 목사)

미주성결교회 동부지방회 연합친목 체육대회
기독교미주성결교회 동부지방회(지방회장 이규연 목사) 연합친목 

체육대회(준비위원장 롱아일랜드성결교회 황규복 장로)가 10월 16

일(주) 오후 2시 롱아일랜드 커닝햄 파크(Picnic Area)에서 열린다. 

구기종목은 남자 배구, 족구, 여자 피구이며 교회 간 친목을 위한 바

베큐, 레크레이션, 장기자랑 등이 있다. 

▲문의: (203)339-1526

아동부 전도사 청빙
해외한인장로회(KPCA) 소속 뉴욕목양장로교회(담임 송병기 목

사)가 주일학교 아동부 전도사를 청빙한다. 지원자격은 M.div. 과정

중이거나 졸업자로 이중언어 가능하면 더 좋다. 이력서와 자기소개

서를 보내야 한다. 이메일 moaksong@gmail.com

▲문의: (718)361-9199 (917)559-8877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선관

위(위원장대행 현영갑 목사)가 뒤늦

게 알려진 양승호 회장후보 회비 체

납과 관련, 지난 5일 오후 3시 교협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감사 2명(김명욱 목사, 최재복 장

로)이 지난 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양 후보의 회비 체납은 이날 

선관위 모임에서 미납으로 확정됐

다. 법규위원장 유상열 목사는 선거

세칙 제11조(자격) 1항에 의거 회비

체납은 자격이 상실된다고 주장했으

나 ‘회비체납’ 해석에 대해 2시간 여 

공방 끝에 표결에 부쳐져 찬성 5표, 

기권 2표로 미납으로 결정됐다. 

이날 참석자는 김원기 목사(뉴욕

교협 회장), 현영갑 목사(서기, 선거

관리위원장 대행), 허윤준 목사(총

무), 유상열 목사(법규위원장), 한재

홍 목사(증경회장), 이병홍 목사(증

경회장), 이성헌 목사(이단대책위원

장) 등 7인이다. 

교협 총회 5년 내 기록을 보면 회

장 후보 양승호 목사 외 부회장 후보 

2명이 회비체납 기록이 있다. 회장후

보 노기송 목사는 14년 동안 체납기

록이 없이 전부 납부했다. 

한편 뉴욕교협 감사 김명옥 목사

와 최재복 장로는 지난 4일 기자회

견을 열고 현 집행부에 감사 지적 사

항을 발표했다. 김명옥 감사는 “1만

6천 여 달러의 적자임에도 1천여 달

러 흑자보고를 했다”며 “지난 회기

에서 2만7천 달러가 유입됐음에도 

적자를 기록한 것은 예산지출이 두

서가 없고 계획성이 없었기 때문”이

라고 말하고 “총회 48시간 전까지 해

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지적사항에 따르면 이종명 

부회장의 후보탈락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재등록 공고는 등록기

간이 한 달이 되지 않아 무효임을 주

장하고 있다. 이로써 노기송 목사와 

양승호 목사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인 사전등록 공고를 

즉시 철회하고 모든 회원에게 선거

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교협은 각 언론에 

해명서를 보내 감사 발표가 잘못된 

것을 각 조항마다 지적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양승호 회장후보 회비납부 시비
선관위, 체납 미납 공방 끝 투표로 미납 처리  

인터넷 언론 교회넷(www.

churchus.net대표 우병만 목사)이 

지난 5일 낮 뉴욕잔치에서 후원회 

조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우병만 목

사는 “지난 3년간 언론으로서 중립

을 지키며 광고 없이 교회넷을 운영

해왔다”며 “이제부터는 물질적인 후

원을 받고 아울러 기도와 격려, 채찍

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들을 

섬기며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예배는 김연규 목사 사회로 이만

호 목사의 대표기도 후, 성경봉독 심

재철 목사, 설교는 방지각 목사가 마

가복음 2장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전

했다. 방 목사는 “성경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봉사의 원칙은 주님을 위

해 수고할 때 첫째, 방해를 극복해야 

하며 둘째 협력을 해야 하고 셋째 확

고한 목표를 가지고 넷째 사랑으로 

하며 다섯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봉헌기도 이은수 목사, 축사 

김원기 뉴욕교협회장 김용익 뉴욕

목사회장, 격려사 김수태 목사 박효

성 목사, 인사말 우병만 목사, 축도 

이문구 목사, 식사기도 황경일 목사

의 순서로 마쳤다.

이날 36개 후원교회 명단이 공개

됐으며 이 후원교회들은 우병만 목

사가 종교기자로 있는 뉴욕일보 광

고란에 게재된다. 우 목사는 50교회

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이 주최한 ‘목회자 성윤

리 세미나’가 지난 7일 뉴욕비전교

회(담임 김연규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 송흥용 목사( 교회)는 “교회 내

에서 성 관련 문제가 적지 않게 발

생함에도 남의 이야기인 양 취급돼

왔다”며 “성은 자연스럽고 거룩하지

만(생명체) 위험한 것”이라고 말문

을 열었다. 

송 목사는 인간 행동반경의 문제

인 선(boundary)이 어디까지인가를 

묻고 교회지도자로서 건강한 관계유

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성문제는 재

발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 후 치유를 받고 목회지를 옮겨

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목사는 △목회자로서의 윤리

적 문제 △너(가해자인 목회자)는 

누구냐 △당신(피해자, 여성)은 누구

인가? △커뮤니티적 원인이 무엇인

가 △개인적인 예방법 △명심할 문

제 △집단적 차원의 대처법 등에 대

해 자신이 체험하거나 상담을 맡았

던 외국 교회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

명했다. 

송 목사는 특히 교회 내에서 문제

를 많이 일으키는 경계선인격장애자

(boundary personality disorder)에 

대해 잘 알아야 하며 예방법으로 △

신체접촉 △상담시 문을 여는 등 안

전장치 준비 △상담내용의 비밀 지

키기 △상담자의 영적 심리적 준비 

△수퍼맨 신드롬(목회자가 하나님

이라고 착각) △감정의 전이 △3회 

이상 같은 이슈로 상담하지 말 것 등

을 충고했다. 

또 집단 차원(노회, 총회, 기독단체 

등)에서의 대처법으로 성문화된 법

률이 필요하며 중재나 화해가 아닌 

조사, 재판(범법행위이므로)이 이행

돼야 하고 참여 자격 조건 및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에게 

예방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며, 문제

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는 물론 피

해자와 가족, 전체 교인들도 치유상

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원정 기자>

나눔과기쁨 뉴욕지부(대표 김수

태 목사)가 주최한 방콕한인연합교

회 댄스뮤지컬 “Where Are You Je-

sus”가 지난 9일 저녁 퀸즈한인교회

(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렸다. 이 

댄스뮤지컬은 ‘어느 탈북소녀의 시

각을 통해 독재와 억압으로 신음하

는 북한사회와 타락으로 대변하는 

한국 사회를 들여다봄으로 오늘날 

기독교의 시대적 사명을 확인’하고

자 제작됐다. 

김수태 목사는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하며 방콕에서부터 뉴

욕으로 달려온 교인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관심과 후원, 기도를 당부했다.

안무 및 총감독이 서희주, 방콕한

인연합교회 교인 20명이 출연했다. 

1신은 지혜가 은정에게 하나님을 알

린다, 2신은 목숨을 건 탈출, 3신 지

혜와 은정이 중국 술집에서 일하다, 

4신 선택의 기로에 서다, 5신 아름다

웠던 시절, 6신 은정의 탈출, 지혜의 

죽음, 7신 지혜의 죽음 앞에 선 은정, 

8신 자유의 나라로, 9신 진정한 구원

은 어디에 있는가? 로 나눠 북한생

활, 탈출, 한국생활 등을 댄스로 표

현했다. 

이날 공연은 김수태 목사 사회로 

어린양교회 찬양팀의 찬양, 기도 이

희선 목사, 공연, 헌금기도 김희복 목

사, 헌금찬양 세븐헤븐, 축도 이규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목회자성윤리 세미나에서 송흥용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Where Are You Jesus” 탈북소녀 이야기
나눔과기쁨 뉴욕지부 주최 방콕한인연합교회 댄스뮤지컬

뉴욕목사회(회장 김용익 목사)가 

주최한 ‘권 준 목사초청 목회자 세

미나’가 지난 11일 뉴욕실로암장로

교회(담임 김종덕 목사)에서 열렸

다. 권 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담

임)는 “부흥의 원칙과 목회자의 창

조적 변화”라는 주제로 오전 오후로 

나눠 강의했다.

오전 강의에서 권 목사는 “목회자

의 창조적 변화”라는 제목으로 “우

선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들에게 사

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전

제하고 “21세기 목회적 리더십은 친

밀감과 권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기

름 부으심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한

다고 말했다.

권 목사는 변화에 대해 “생명이 

있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여야(변화)

한다”며 “퇴보하는 교회는 변화를 

싫어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란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 것”이

라고 정의하고 “본질은 복음이며 그

런 의미에서 변화란 복음의 진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음의 

진보를 위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

며 1)교회에 대한 비전 제시 2)비전

의 가시화 3)양육의 이뤄져야 하는

데 양육의 목표는 인격과 실력이 함

께 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강의는 “교회

부흥의 3대원칙”이란 제목으로 이

어졌다. 
<유원정 기자>

“거룩하지만 위험한 성(性), 예방교육 필요”
‘목회자 성윤리 세미나’ 강사 송흥용 목사

교회넷 후원회 조직감사예배

36후원교회 뉴욕일보 광고에

교회넷 후원회 조직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방콕한인연합교회 댄스뮤지컬의 한장면 

“변화는 본질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뉴욕목사회, 권 준 목사초청 목회자 세미나

뉴욕목사회 목회자세미나 오전강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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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회 신인등단 시상식
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정지윤 목사)가 주최하는 제 25회 신인

등단시상식 축하모임이 11월7일(월) 오후 6시30분 만리장성에서 

열린다. 시상자는 다음과 같다. △시 당선 진영희(기다리면) △수

필 당선 영그레이(어머니 우리 어머니) △소설 특별상 한구(천대

의 사랑), 단편소설 고원상(황혼이혼) 

▲문의: (213)249-0771

담임목사 청빙
설립 33주년을 맞는 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미주한인예수교장

로회 가주노회 소속)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미주한인예수교장

로회 소속이거나 교단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목사로 이민목회 경

력 3년 이상이며 미국체류가 가능. 제출서류는 이력서, 사진, 목회

비전서, 목사안수 증명서, 신학교 졸업증명서, 목사 2인 추천서와 

최근 설교 2편을 준비해 11월4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805)746-1730

바이블선교교회 설립18주년 기념부흥집회
바이블선교교회(담임 김종언 목사) 설립 18주년기념 부흥집회

가 ‘축복과 치유!’라는 주제로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다. 강사

는 장경원 목사(축복순복음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21(금) 오후 8

시, 22일(토) 새벽 5시30분, 저녁 8시, 23일(주) 오후6시.

▲문의: (503)957-7939

 

LA 남성선교합창단 정기연주회
LA남성합창단(단장 유창호) 제 2회 정기연주회가 ‘성도여 다함

께’라는 주제로 23일(주) 오후 7시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개최된다. 본 합창단 지휘 원영진, 피아노 오지혜, 주희

정이며 소프라노 최정원 씨가 특별출연한다. 

▲문의: (213)291-4422, (626)825-911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찬양집회 
하나로커뮤니티교회(담임 강일용 목사)는 한국 컨티넨탈싱어즈

를 초청, 10월 22일(토) 저녁 7시 찬양집회를 개최한다. “In The 

Shadow of Thy Wing(주의 날개 아래)” 주제로 컨티넨탈싱어즈의 

연중 사역팀인 Color가 집회를 인도하게 된다. 

▲문의: www.hanarochurch.org / 626-912-6600 

‘푸른나무’ 미주본부 발대식이 10

일 오후4시 충현선교교회(담임 민

종기 목사)에서 열렸다. 푸른나무 

미주본부는 통일시대의 주역인 청

년세대와 디아스포라 한민족이 함

께 새로운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

하는 뉴코리아 문화복지공동체 푸

른나무(대표 곽수광 목사)의 미주본

부이다.

이날 곽수광 목사는 “한반도 통일

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

지만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5천명을 먹이신 것처

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주

님께 올려드리면 골리앗처럼 서있

는 분단의 장벽이 무너질 것으로 기

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푸른나무

는 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고 남북

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하며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할 때 핑퐁외교를 통해 했던 

것처럼 남북의 젊은 세대 간 문화교

류를 통해, 그리고 전 세계 디아스포

라 한인공동체가 남한과 더불어 북

한을 도와 나감으로 통일의 시기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상철 이민신학

연구소장을 푸른나무 미주본부장에 

위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오세호 목사(OC한미

교회 담임, CRC한인교회협의회 총

회장)가 기도했으며 어부들의찬양 

중창단이 특송을, 민종기 목사(충현

선교교회 담임, 남가주교협회장)가 ‘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14)라

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또한 푸른나무 대표인 곽수광 목

사가 푸른나무를 소개했으며 김인

선 장로(푸른나무 사무총장)가 경과

보고를, 신영순 선교사가 북한장애

인사역 소개를 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푸른나무 고문, 미국NCC증경

회장)와 정호영 장로(전 가든그로브 

부시장)가 축사했으며, 카마어린이

합창단이 축가를 불렀다. 이날 행사

는 김영대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수석부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

종기 목사)와 이민신학연구소(소장 

오상철 박사)가 공동주최하는 제3

회 이민신학 심포지엄이 ‘복합문화 

속의 목회 리더십’을 주제로 10일과 

11일 양일간 충현선교교회(담임 민

종기 목사)에서 열렸다. 

첫날 저녁 오상철 박사의 사회로 

얼린 심포지엄은 충현선교교회 국

악팀(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와 

레위남성합창단의 특송, 손상헌 목

사(두란노교회)의 기도, 민종기 박

사와 이승만 박사(유니온장로교신

학교 선교학교수, 미국NCC증경회

장)의 환영사로 이어졌다. 이어 이학

준 박사(풀러신학교 교수)가 ‘복합 

문화 속의 목회리더십’이란 주제로 

주제 강연을 인도했다.

이 박사는 “미국에 관광객으로 방

문한 자와 유학생으로 지낸 자, 박사

학위를 위해 백인교수 및 학생들과 

열띤 토론을 하며 학업을 하고 있는 

자, 신학교 교직원으로 경험한 미국

은 모두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

복합 문화는 표면상으로 나타난 것

으로 간단히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인 등 아시아

인들이 주류문화 속에서 맞이하는 

건 인종적인 정체성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 생각하지만 주류사회 

진입 시 첫 번째 겪게 되는 장벽은 

바로 인종적인 장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민교회는 한시적 교회이

다. 과거 네덜란드와 독일 등 이민교

회들이 처음엔 그들의 언어를 가진 

교회였지만 수많은 환경의 변화로 

이민자 유입이 멈추게 됐고 현재 그

들의 교회는 모두 영어권 교회가 됐

다”며 “현재와 같이 미국의 경제 불

황 상태가 장기화 될 경우 미국의 이

민정책은 자국민 우선정책이 될 것

이며 미국경제에 비해 한국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결국 비주류로 지낼 

수밖에 없는 이민자들이 누리는 혜

택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민교회들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

라고 전망했다. 

이 박사는 “현재 이민한인교회의 

경우 교육콘텐츠가 부실하다. 한인

교회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모든 것

을 다했다고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지적하며 “이민교회들

은 다음세대를 위해 콘텐츠 개발과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하

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

다.

이 박사의 강연에 이어 이민목회 

간담회로 이어졌는데 이동진 목사

(CTS TV USA 방송위원, 그리스도

인닷컴 발행인)의 사회로 박세헌 목

사(예수로교회, 남가주교협 총무), 

원성택 박사(서던캘리포니아신학

교), 조헌영 목사(큰빛교회)가 패널

로 나와 이민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둘째 날은 ‘복합문화의 이해’, ‘복

합 문화와 이민목회 리더십’, ‘패널 

디스커션’ 등 3개의 트랙으로 나눠 

강의가 진행됐으며 저녁시간에는 

찬양 및 축제,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의 특별찬양 등으로 이어졌다.

<박준호 기자>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조요한 목사)는 장학금 기금마련을 

위해 지난 10일과 11일 베데스다 대

학교와 공동으로 제8회 홈커밍데이

를 Ralph B. Clark Regional Park에

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명상 장로

(총무)는 “이번 동문행사를 통해 주

소록 발간, 베데스다장학재단발족 

등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데스다대학교 채플린 배헌성 

목사는 “해마다 홈커밍데이를 하고 

있다. 베데스다 대학발전에 큰 기폭

제 역할을 동문들이 담당해주길 바

란다”고 말했다.

본교 디자인학부 김은아 자매는 “

이번 홈커밍데이를 통해 재학생과 

동문들이 단합된 분위기를 엿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유아교육

과 이문영 자매는 “홈커밍데이를 맞

이해서 동문회 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재학생에게 격려와 충고 

그리고 비전 등 희망의 메시지를 들

음으로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었

다”고 말했다.

본교 동문인 박정기 전도사(생수

의강선교교회)는 “훌륭한 후배들 영

성이 있는 후배들 만나 반가웠다. 우

리 교계와 미래를 변화시킬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교 동문 공

영식 목사(캔자스순복음교회)는 “

오랜만에 동문회 나오게 됐다. 동문 

간 서로 이끌어주고 현장에 연결시

키는 기회가 생겨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체육대회, 디너파티, 

CCM콘테스트, 베데스다 장터, 회중

찬양, 동문과 재학생과의 대화의 시

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

됐으며 저녁 8시에는 성령집회로 모

여 뜨겁게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복합문화 속의 목회리더십’ 주제
남가주교협⋅이민신학연구소, 제3회 이민신학심포지엄   

푸른나무 미주본부 발대식 순서를 맡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3회 이민신학 심포지엄에서 이학준 박사가 주제강연을 인도하고 있다

‘푸른나무’미주본부 발대식 
미주본부장에 오상철 이민신학 연구소장 위촉

베데스다 대학교 총동문회가 주최한 홈커밍데이에서 동문과 재학생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동문 주소록 발간⋅장학재단발족 기획
베데스다대학교총동문회 제8회 홈커밍데이 참가

나성소망교회(담임 김재율 목

사)가 윌셔팍 초등학교(4063 IN-

GRAHAM ST LOS ANGELES, CA 

90005) 강당으로 교회를 이전하고 

지난 2일 이전감사예배를 드렸다. 

200여명의 성도가 모인 가운데 드

린 예배는 본 교회담임 김재율 목사

가 말씀을 전하고 김영모 목사 축사, 

그레이스임 집사가 축가를 맡았다. 

예배를 마친 성도들은 기념품과 

함께 교회 로고가 새겨진 재활용 바

구니를 나누며 이전의 기쁨을 누렸

다. 특히 이날 나눈 재활용 바구니는 

본 교회가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시

작한 것으로 그 의미가 깊었다. 

한편 감사예배를 마친 성도들은 

넓은 운동장에서 전교인 운동회를 

열고 온 가족들의 심신을 단련하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웹사

이트 www.lahopechurch.com

<정리: 이성자 기자> 

예배 후 가진 ‘전교인 운동회’에서 경기에 임하는 성도들과 응원단 

나성소망교회 2일 이전 감사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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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서술 기준

이 되는 ‘집필기준’에 대해 기독교 부

분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회역사바로알리기운동본

부(본부장 이용규 목사)는 7일 역사

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장(역추위·

위원장 이배용) 앞으로 공문을 보내

고 현재 개정 작업 중인 ‘역사교육

과정 교과서 집필기준 한국사 영역’

에 대해 기독교 부분을 반영해달라

고 요청했다. 건의는 지난 7월과 9월

에 이어 세 번째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현행 ‘역사교

육과정 개정’과 ‘집필기준’은 전통종

교 및 민족종교에 대해서는 매우 관

대하며 천주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반면,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무

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

러나 근대 이후 기독교 영향이 큼에

도 ‘기독교 배제현상’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이를 지적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역사교육과정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해 기독교 의견을 개

진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역추위,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건의안을 발

송하는 등 노력해왔다. 하지만 8월 

발표된 ‘2011 역사교육과정 개정’ 역

시 기독교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 

이번에 재차 요청한 것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사편

찬위원회에 의뢰,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해 초안

을 만들고 역추위에서 이를 검토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추위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 집필기준을 

각각 따로 만들게 된다. 지금은 중학

교 집필기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

해졌다. 

운동본부 박명수(서울신대 교수) 

전문위원장은 “과거 집필기준(표 참

조)을 보면 개항 이후 종교 서술에 

있어 특정 종교에 편향이 없도록 서

술하라고 돼있다”며 “이는 겉으로는 

공정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서술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독

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문위원장은 “진보적 사학자

를 포함한 대다수 역사학자들조차 

개항 이후 기독교가 근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한다”며 “

새로 만들어질 집필기준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공정하게 제시돼

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공동총재 김

인중 목사·전용태 장로)가 북한 성

시화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

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10-12일 

2박3일간 열리는 ‘2011서산국제성

시화대회’에서 국내외 성시화운동 

지도자 및 성도들과 함께 통일 이

후 진행될 북한 성시화 전략을 공

유했다.

둘째 날 저녁집회에서 발표된 북

한 성시화의 비전과 전략은 ‘북한 구

원을 위한 기도운동’ ‘북한 구원을 

위한 영적 도시 입양운동’ ‘북한 성

시화를 위한 개인통장 갖기운동’ ‘통

일 후 전문성을 갖고 북한동포 돕기’ 

‘북한 긴급구호운동 동참’ 등으로 구

성돼 있다.

이들 전략 가운데 두 가지가 기도

운동이다. ‘북한 구원을 위한 기도운

동’은 매일 오후 1시에 1분간 북한 구

원과 나라, 민족 등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고 김준곤 목사가 만든 ‘111

기도운동’과 맥을 같이한다. 기도 제

목은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 받아볼 

수 있다(twitter.com/111prayer). 

‘북한 구원을 위한 영적 도시 입

양운동’ 또한 기도운동으로 진행된

다. ‘영적 입양(Spiritual Adoption)’

이란 의미의 ‘영친운동’으로 불린다. 

이 운동은 국내외 도시와 북한의 도

시를 연계해 기도해주는 것을 뜻한

다. 가령 서울과 미주 지역 거주자들

은 연계 도시인 평양을 위해 기도하

는 식이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통일 이전

엔 담당한 연계 도시를 위해 기도하

고 통일 이후엔 직접 지역을 찾아가

는 방식으로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북한이 재해를 입을 경우 연계 

도시가 적극적으로 긴급구호 활동

을 펼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도 외에도 실질적으로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

한동포를 위해 매달 1000원을 예금

하자는 ‘북한 성시화를 위한 개인통

장 갖기운동’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

가는 북한 재건에 보탬이 되자는 취

지에서 기획됐다. ‘통일 후 전문성을 

갖고 북한동포 돕기’와 ‘북한 긴급구

호운동 동참’은 북한 연계 도시에 각

종 기술 전수와 구호 활동을 펼치자

는 의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등 11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이대위원장)

들이 전도총회(다락방)를 영입한 예

장 개혁 총회(총회장 조경삼 목사)의 

한기총 가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등

의 요구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11개 교단 총무(사무총장) 및 이대

위원장들은 5일 서울 대치동 예장 합

동 총회회관에서 이단·사이비 대응, 

교단 모임 지침서에 대해 논의한 끝

에 이같이 결정했다.

‘예장 개혁(조경삼 목사 측)의 다

락방 전도총회(류광수씨) 영입에 대

한 한국교회 11개 교단 이단·사이비 

대책위원장 성명서’란 제목의 성명

은 11개 교단 이대위원장의 입장을 

담았다. 성명에는 류광수씨(다락방 

전도총회)가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

단들로부터 이단, 사이비성 등으로 

규정됐다는 점과 한기총이 다락방을 

영입한 예장 개혁(조경삼 목사 측)의 

가입을 원천무효해야 한다는 요구사

항 등이 들어있다. 이밖에도 11개 교

단 이대위원장들은 향후 교단 신학

자들이 류광수씨의 사상을 ‘문제 없

다’고 결론내린 문제의 연구보고서

를 분석한 뒤 각 교단의 입장을 재확

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도총회는 

1995년과 97년 예장 고신에서 ‘이단

성 있는 불건전운동’, 96년 예장 통합

에서 ‘사이비성’, 96년 예장 합동에서 

‘이단’ 등으로 규정된 바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회의 마지막까지 

현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성명

서 채택과 발표의 필요성에 대해 집

중적으로 논의했다. 예장 통합 최삼

경 이대위원장은 “상황이 변해 이들

이 버젓이 한기총에 들어가 있다”며 

“한기총 문제가 급하니까 이 모임에

서 (이대위원장으로) 주어진 권위만

큼의 성명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김철원 이대위

원장 또한 “이 자리에서 한기총 입장

을 밝히는 등의 강력한 성명이 나와

야 한다”며 “이단에 대해 확실히 대

응해야 하기 때문에 한기총 회원 퇴

출 등 권고사항이 성명에 들어가 있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가 “임원회 허

락을 받아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

자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 문제는 

행정적 문제가 아닌 교리 문제로 그 

정도가 심각하다” “한기총이 이단 정

죄의 의지가 없다”며 성명 발표를 종

용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모임 

후 지난 7월 예장 고신 총회회관에서 

결의했던 ‘전도총회(류광수)에 대한 

한국교회 11개 교단 성명’을 바탕으

로 현장에서 문구를 일부 수정해 채

택했다. 이번 성명은 기성 김철원, 기

독교한국침례회 조원희,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이동훈, 예장 고려 이

현상, 예장 고신 박성실, 예장 대신 

임병무, 예장 백석 김학수, 예장 통합 

최삼경, 예장 합동 박호근, 예장 합신 

최채운,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김기헌 

이대위원장 명의로 작성됐다.

한편 조경삼 목사를 반대하는 예

장 개혁(총회장 장세일 목사)측은 이

날 11개 교단 이대위원장 모임에 참

석해 유인물을 돌리며 각 교단의 지

원을 부탁했다. 이들은 “한국 주요 

교단이 이렇게 나서서 모임을 가져 

주시니 감사드린다”며 “교권싸움이 

아닌 진리문제이자 한국교회 전체 

사안이니 만큼 명명백백하게 가려줘

야 한다”고 호소했다.

7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

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

표회장 길자연)가 주최한 ‘2011 신

임교단장 단체장과 총무 취임 감사

예배’에서 박종순(충신교회 원로) 한

기총 명예회장은 “남탓 하기 전에 나

부터 돌아보자”고 강조했다. 

박 명예회장은 지난 9개월간 지속

됐던 한기총 사태를 염두에 둔 듯 “

요즘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생각 없

이 돌을 던지고 있다”며 “다른 교단

이나 교회, 단체를 비판하기 전에 

나부터 건강한지 살펴보자”고 말했

다. 그는 또 “나부터 돌아보면 한국

교회 문제는 쉽게 풀린다”며 “한기

총은 한국교회 최대 연합기구인 만

큼 고통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기총 이

외에 다른 기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는 생각”이라며 “이런저런 일로 기

존 조직을 무위로 돌리고 새로운 기

구를 만든다면 매번 부수고 다시 만

드는 악순환만 되풀이할 것”이라고 

말해 해체 운동 등에 대해 비판적 입

장을 밝혔다. 

이날 감사예배는 69개 교단 19개 

단체 소속 신임 총회장과 단체장, 총

무 등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임 교단장과 단체장 

등이 신실하게 일할 수 있기를 기도

했다. 

축사는 한기총 명예회장들이 맡았

다. 림인식(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는 

“우리는 지금 사랑의 지도력이 필요

하다. 아가페 사랑이면 통한다”며 “

총회장은 힘과 지혜가 아니라 그리

스도의 사랑으로 일해 달라”고 주문

했다. 

신임 교단장인 이기창 예장합동 

총회장은 “따뜻한 축복의 말씀은 영

혼과 사역, 생활에 새기겠다”며 “한

기총이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고 영

혼 구원에 성공하고 한국교회에 오

순절적 부흥을 이뤄내며 민족 통일

의 중심 세력이 되도록 섬기겠다”고 

말했다. 

감사예배에 앞서 열린 임원회에

서는 그동안 미뤘던 임원 발표와 신

규가입 교단·단체 재인준 등 안건을 

처리했다. 신임 임원에는 대표회장

을 포함 81명이 선정됐다. 특별위원

회의 경우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

원회(장원기 목사·예장백석)가 추가

돼 21개로 늘었다. 

안건에는 다락방(전도총회) 영입

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예장 개혁 측

과 관련된 진정 건이 올라왔다. 길자

연 대표회장은 “오늘 한 신학교 교수

가 다락방을 영입한 교단을 한기총 

회원으로 받은 것에 대해 항의했다”

며 “한기총은 다락방을 받은 적이 없

으며 문제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

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진정 건은 

질서확립위원회(김용도 목사)로 넘

겨 처리하기로 했다. 

길 대표회장은 상임위원회 이단

사이비대책위원장 선임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논란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객관적 인물을 선택해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리교 총회 개최가 불발됐다. 서울

북부지원 민사1부는 지난 7일 백현기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제기한 ‘총회 청

원’에 대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

원의 기각 판결 배경은 백 직무대행이 

신청한 ‘임시총회’가 감리교 헌법인 교

리와장정에 없을 뿐 아니라 감리교 내 

다양한 그룹이 제출한 총회 반대 진정

서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백 직무대행은 감리교 정상화를 위

해서는 행정복원을 위한 총회를 개최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6일 

법원에 총회 청원을 요청했다. 법원의 

이번 기각 판결은 지난 5일 백 직무대

행을 불러 총회개최에 관한 견해를 들

은 뒤 곧바로 나온 것이다.

법원의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해 감

리교 백 직무대행 측은 실망스럽다

는 반응이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만

큼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줄 알았다”

고 안타까워했다. 백 직무대행 등 감리

교 본부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10

일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방향을 논의

할 예정이다. 총회 개최를 기대했던 김

국도 목사측도 “아직 논평하기가 힘들

다. 논의해서 곧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감리교목회자개혁연대(전

감목) 측은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했

다. 전감목이 꾸준히 제기해온 것처럼 

감리교 내부 역량에 의한 감리교 개혁

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

이다. 전감목 측은 “드디어 감리교인

의 주체적인 역량을 통해 감리교를 개

혁할 전기가 마련됐다”며 “(법원을 비

롯한) 외부가 아닌 감리회 내부의 총

의에 의한 개혁과 정상화만이 감리교 

사태 해결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1년 넘게 끌어온 찬송가 저작권료 

청구 소송이 (재)한국찬송가공회(이

하 재단법인 공회·공동이사장 이광

선 서정배 목사)의 패소로 최종 결

론 났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

는 재단법인 공회 측이 제기한 저작

권료 청구 관련 상고에 대해 지난달 

29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

렸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서울고등법

원은 지난 6월 재단법인 공회 측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찬송가 저작권료 청구 항소

심에서 ‘재단법인에 저작권료 청구

권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

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심 판결

에서는 재단법인 공회가 일부 승소

한 바 있다. 

한국찬송가공회(이하 찬송가공

회·공동회장 김삼봉 윤기원 목사)

측은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찬송

가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측이 아니

라 원래의 한국찬송가공회에 있다

는 뜻”이라며 “이번 판결로 찬송가

공회가 재단법인 공회로부터 찬송

가의 저작권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

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찬송가공회 측은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장) 합동총회와 예장 통합

총회가 재단법인 공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재

단법인 공회의 존립 근거를 잃게 만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찬

송가공회 측은 “재단법인 측이 주장

하는 대로 이번 판결은 15곡에 한정

된 것이 아니라 찬송가 전체의 저작

권이 문제가 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단법인 공회 측은 여전

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저작권 5명

의 10여곡에 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단법인 공회의 박노원 

총무는 7일 “여전히 645곡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라

며 “편집권 역시 재단법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작권 없음’ 판결로 재단

법인 공회의 설립 근거가 없어졌다

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총무는 “이

미 재단법인이라는 공익 단체가 만

들어진 이상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개

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정 촉구
한기총, “기독교 부분 반영” 세 번째 건의

“한기총, 다락방 영입 예장개혁 탈퇴시켜야”
11개 교단 총무·이단대책위원장 연석회의 갖고 성명

“힘·지혜 아닌 그리스도 사랑으로 임하소서” 
한기총, 2011 신임 교단장·단체장·총무 취임 감사예배

대법원, 1년여 소송 최종 판결 
“(재)한국찬송가공회는 저작권료 청구권 없다”

통일후 ‘북한 성시화’ 구체 전략 발표
10월 10-12일 서산서 국제성시화대회

감리교 임시총회 청원 기각
백현기 감독회장 직무대행 ‘총회청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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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안녕하세요. 우즈벡에서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

들만 버지니아 집에 두고, 2주간의 

일정으로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들

어와 있습니다. 우즈벡 비자를 받

는 일이나 입국과정 모두가 가슴 

졸이며 기도하는 시간들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모두 다 잘 통과가 되

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에게 감사드립니다.

 

1. 우즈벡 선

교의 값진 열매

로 “두 분의 목

사안수식”이 있

었습니다.

 

그동안 기도

하며 준비했던 

료냐와 비쨔 전

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지난 

8월 20일 오전

11시에 S교회

에서 있었습니

다. 현지인 목

사님들로 구성

된 노회를 중심

으로 저도 함께 

각오하며(?) 안

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많은 성

도들의 축하 속에 다행히도 무사

하게 잘 끝이 났습니다. 

이제 명실 공히 S교회를 책임지

고 이끌어 나갈 현지인 목사님이 

세워지게 된 이 기쁨을 여러분들

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료냐 목사님 가정은 S교회를 섬기

게 되고, 비쨔 목사님은 우크라이

나에 있는 미전도 종족인 K민족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하려고 합

니다. 현지에서 구성되어 있는 노

회 선교부와 S교회 그리고 이 일

에 함께 동참하길 원하시는 준비

된 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

가는 비쨔 목사님 가정이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선교사로 서게 되

길 소망합니다. 비짜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지도자들이 미

전도 종족 선교를 위하여 동원될 

수 있도록, 가칭 SEED CIS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2. 에버그린 국제학교는 우여곡

절 끝에 다시 고려문화협회 자리

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방학기간 동안 잠시 다른 

건물로 이사를 했던 학교는 다시 

현재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이러

한 과정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안

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는 그토록 소망했던 교육면허증

도 받은 상황에서 다시 흔들리지 

않는 학교로 잘 서나갈 수 있도록 

손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때

마침 열린 이사회에 초청되어 상

황을 청취해보니 시급히 필요한 

교장선생님과 4-5분의 교사를 확

보하는 일에 SEED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절대적입

니다. 이 학교가 안전하게 가야만 

안정적으로 모든 

사역자들이 사역

을 감당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3. 9월 1일부

터 시작되는 버

지니아 SEED 

본부 사역을 위

해서...

 

저는 SEED 

International의 

중동/중앙아시

아 지역장으로서 

해당 국가 여러 

소속 선교사님들

을 섬기고, 아울

러 SEED USA 본

부(동부)선교사

로서 동원, 교육, 행정의 업무를 담

당하게 되었습니다. 첫걸음을 잘 

떼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 8월 28일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한복판 우

즈벡에서 방대식/박형엽 선교사 

가정 드림

코스타리카
저희들이 선교할 코스타리카에 

잘 도착했습니다. 지금 묵고 있는 

곳은 임시 처소이기 때문에 인터

넷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제야 연

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주

반 동안 베네주엘라에 있으면서 

베네주엘라 한인침례교회와 그곳 

성도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

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주일 설교

와 목장 모임에 가서 말씀과 선교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

이 저희 선교 비전을 들으시고 은

혜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

고 작은 금액이지만 얼마씩이라도 

후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곳에 들어오

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영적인 전

쟁을 느끼게 했습니다. 베네주엘

라에서 이곳 코스타리카로 들어

오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세력들

이 저희 가족을 못 들어오게 하는

지요. 공항에서 가는 곳곳마다 검

문과 가방 뒤지기는 물론, 항공사 

직원이 비행기표를 검사하며 원래 

출발한 나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

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코스타

리카로 들여보내줄 수 없다는 황

당한 이유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

하지를 않나, 문제를 해결하니 비

행기 탑승 10분전까지 공항 수화

물 취급하는 곳으로 불려 내려가 

약 1시간 이상을 모든 짐들을 다 

뒤집어엎어서 하나하나 다 열어보

고 심지어는 아내의 화장품까지

도 손가락으로 찍어서 냄새를 맡

아보는 웃지 못할 일들까지 당했

습니다.

책들도 하나하나 다 열어서 책

갈피를 넘겨가며 냄새를 맡고 말

도 되지 않는 질문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남

미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이처럼 

죄인취급당하며 온갖 수모를 당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선교사들에게는 엄청난 악한 세력

이 수시로 공격한다는 것을 도착

하기 이전부터 체험하게 되었습니

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모든 상황

은 잘 마무리되어 이곳에 무사히 

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곳에서 정착하기 

위하여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

습니다. 먼저 저의 신분 문제가 해

결되어야 온 가족의 신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10년이 넘도록 

영주권을 연장을 하지 않았기 때

문에 영주권을 연장해야 합니다.

지금 지내는 곳은 임시 처소이

기 때문에 하루 빨리 저렴하고 좋

은 집을 구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

래야 아이들의 학교에 빨리 등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 분들의 말

에 의하면 학교 등록이 다소 늦었

지만 하루빨리 집을 찾아 나가야 

그곳에 해당되는 공립학교에 입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곳 물가는 하루가 다르

게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처음 제

가 생각했던 월 500달러 미만의 집

은 찾을 수가 없고 가령 있다고 하

더라도 제 사역지에서 많이 떨어

진 곳이던지 아니면 우범지역입니

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여

러 가지 일들과 사역을 위하여 자

동차를 빨리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영주권이 아무 문제없이 

잘 연장될 수 있도록 △좋은 집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도록 △자동

차를 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학교에 등록이 잘 될 수 있도록.

김도경, 혜린 선교사 드림.

gabrielkim1004@gmail.com

파키스탄

빈라덴 사망 이후 현 정부와 연정

을 이뤘던 MQM 탈퇴가 걷잡을 수 

없는 종족 종교 간의 갈등이 총성

으로 변하고 미르푸르까스 지역 약 

4천여 마을이 홍수에 잠겨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는 고통의 정보가 

동역자들을 통해 속속 들어오고 있

습니다. 함께 손을 모아 주시기 바

랍니다. 

 

새로운 사업을 위해 ㄱㄷ하고 있

습니다.

1) 카라치 지역 크리스천 의대생 

중심 제자화 사업을 하려 합니다.

크리스천 의과대학생을 중심으

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제자화

를 위한 장학술을 C.C.C팀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ㄱㄷ중에 

있습니다. 기초 자금이 좀 많이 드

는 프로젝트 이지만 아버님이 원하

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진행하기 원

하여 ㄱㄷ중에 있습니다. 기초 자금 

약 2만불(자동차 포함)

2) 새로운 지역에 VOC를 통한 

CDP사업을 하기 원합니다.

놀랍게 일꾼도 모르는 사이 예손

기업이 초기 셋팅 비용 약 2,750불

을 준비해주셨습니다. 가장 아버님 

기뻐하시는 지역에 아버님의 비전

을 세워갈 어린이 개발 사역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주의 심장을 가진 스

텝이 준비 될 수 있도록 ㄱㄷ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일꾼을 위해

1) 언어훈련: 하늘의 지혜를 부

어주셔서 현지 언어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2) 사역: 새 사업을 위해 아버님

의 영안에서 무시로 ㄱㄷ하며 아

버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내 경험이나 철학, 나의 생각을 내

려놓고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하도

록…

3) 영적: 언제나 영적전투에 임

하도록 영 안에서 무시로 ㄱㄷ하며,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권능과 충만을 통해 아버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종이 되게 하소서…

4) 국제 기아대책과 협력: 파송

이 잘 진행되어 VOC와 CDP사업이 

잘 협력될 수 있도록.

5) 여행: 약 2주간을 거쳐 미국 

동부여행(14-18일 애틀란타, 사우

스캐롤라이나, 콜롬비아, 19-25일 

볼티모어–뉴저지-필라델피아) 

25일경 달라스로 돌아와 11월 2일 

현장으로 다시 출국할 것입니다. 여

행길을 위해 ㄱㄷ를 부탁드립니다.

 

영혼구령을 위해

불교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ㅍㅋ스탄 현장

에서 아버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가족 구원을 위해 날마다 무릎을 꿇

는 강봉학 선생님 가정 구원을 위

해 지난 8월 캐나다 유충식 선배님

의 배려와 도움으로 1차 복음을 제

시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길에 다

시 한 번 복음을 제시하고자 합니

다. 아버님의 영이 그 분들의 마음

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함께 집중적인 

중보를 요청 드립니다(부모님 강대

흥 /양정자, 동생 강봉군, 김나미 사

모님 언니). 

 

장기라와 빠삐 기도처소를 위해

새로운 지도자 샤킬이 영적으로 

충만하여 아버님의 뜻을 따라 ㄱ

ㄷ처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동

역자 이자즈가 영의 사람으로 잘 동

역해 줄 수 있도록…

 

나딤을 위해

F대학 수학교수 나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으로 무장되

어 사탄에게 묵이지 않도록… 강 선

생님이 성령 충만하여 나딤을 영적

으로 압제하며, 잘 케어 할 수 있

도록…

 

하이드라바드 CDP(Children 

Develop Program) 사업 이양을 

위해…

하이드라바드에 진행되고 있는

CDP 사역 메니져먼트가 현지 리더

에게 지혜롭게 넘겨지고, 뒤에서 협

력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탄이 

방해 하지 못하도록 ㄱㄷ를 부탁드

립니다.

이메일: kmc1955@hanmail.net

바나바김 선교사선교지 편지  

천막안의 아이들 

안수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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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나 업무 중인 교회나 기독교 

건물에 들어와 포교활동을 펼치는 

이단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대응

해도 무방하다는 법률 의견이 제

시됐다. 임영수 변호사는 최근 예

장 고신 유사기독교연구소(소장 

최병규 목사)가 개설한 ‘크리스천 

Q&A’(christianqna.org)에 올린 글

에서 “‘이단의 출입을 금한다’는 교

회의 안내 문구에도 불구하고 무작

정 건물을 침입하는 이단 신도들은 

주거침입죄를 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요즘 이단 신도들이 자신의 신

분을 명백히 밝히면서 교회 교역

자나 성도들과 언쟁을 벌이는 경

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은 뭘까요?” 지난

달 한 성도가 ‘크리스천 Q&A’에 올

린 질문이다. 그러자 얼마 후 답변

이 올라왔다. “이단이 교회당 안으

로 들어와 포교하는 것은 주거침입

죄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주거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해집니다.” 이 사이트 전문위원인 

임 변호사가 올린 글이다. 무분별

한 이단들의 포

교활동에 제동

을 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

시한 셈이다.

‘ 크 리 스 천 

Q&A’엔 이외에

도 이단들의 핵심 교리, 안티기독

교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질문들

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임 변

호사를 비롯한 43명의 각 분야 전

문위원들이 신속하고 깊이 있게 답

변해준다.

사이트 운영자인 최병규 목사는 

“최근 이단을 비롯해 기독교 교리

에 대해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성

도들이 많다”며 “조금이라도 빨리 

고민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신앙 성장에도 유익하고 이

단·사이비에 빠질 확률도 낮을 것 

같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알제리에서는 교회들

이 폐쇄되고 기독교인이 신성모

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 

발생했었다. 하지만 최근 알제리

에서 기독교에 좋은 소식들이 들

려오고 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알제

리 개신교 교단(the Protestant 

Church of Algeria)의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베

자자(Bejaja) 주(州)에서 주지사

와 치안 총수(police commis-

sioner)가 7개의 알제리 개신교 

교단 교회들에게 허가를 받지 않

은 예배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폐쇄 명령을 내린 지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폐쇄 명령을 받은 교회들은 주

정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

를 계속 드려 왔다. 그리하여 교

회들과 주 정부 사이의 긴장관계

가 고조되자 중앙 정부의 내무부

가 2011년 7월 18일 알제리 개

신교단의 무스타파 크림(Mus-

tapha Krim) 회장에게 알제리 

개신교단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

는 문서를 발송했다.

크림 회장은 이러한 정부의 결

정이 알제리 개신 교회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반기며 알제리 개신

교단이 주 정부의 행정 명령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 후 중앙 

정부와 주 정부가 알제리 개신교

단에게 교회가 처한 상황을 신중

히 고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제 27개의 알제리 개신교단

의 교회들과 약 12개의 독립 교

회들이 정부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크림 회장은 말했

다. 하지만 각 교회가 정부의 등

록을 받는 데에는 실제로 약 1-2

년의 시간이 걸리며, 교회들은 매 

4년 마다 내무부가 인정하는 법

적 지위를 갱신하여야 한다.

알제리의 소수 종교 단체들이 

겪어 왔던 가장 큰 장애물은 지

난 2006년 도입된 이슬람 외의 

다른 종교 단체의 예배를 규제하

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정부

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독교인들

은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며 정부

의 이슬람 법 샤리아(Sharia)의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알제리 개신교단의 크림 회장

은 기독교인들이 이 법안의 폐지 

또는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

며, 이번 정부 승인 결정으로 알

제리 개신교인에게 우호적인 분

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제리의 기독교

인들은 이 법안의 폐지 또는 개

정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변화

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알제리 기독교인들은 기

독교 CD를 이웃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5년 징역형을 받은 알

제리 기독교인 시아그 크리모

(Siagh Krimo)의 재판을 예의주

시하고 있다. 크리모는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알제리 형법 

조항을 적용받아 고발되었다.

크리모는 항소를 했으며 2011

년 9월 29일 항소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크리모의 항소심 재판

이야 말로 알제리 정부가 기독교

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지를 얼

마나 갖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기회이다.

2011년 개정된 Operation 

World에 의하면, 알제리 전체 인

구 3,542만 명의 97.3%인 3,446

만 명이 이슬람을 믿고 있으며, 

기독교인 규모는 10만 명 이하로 

총인구의 0.3% 정도이다.

알제리 정부‘개신교회 인정’결정

인도네시아의 자바(Java) 섬에 위치

한 솔로(Solo) 마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자살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하여 최소 

22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폭탄이 터진 장소는 10번째 벧엘 복

음 교회(Tenth Bethel Gospel Church)

의 입구이며, 테러범은 지난 달 25일 주

일예배가 끝난 후 폭탄을 터뜨렸다. 테

러범은 테러 현장에 가방을 남겼는데, 

이 가방 안에는 이슬람 경전 코란의 일

부분과 얼굴 가리개 그리고 휴대전화 

충전기가 들어 있었다. 범인은 사건이 

벌어지기 한 시간 전에 교회 인근에 있

는 인터넷 카페에서  카에다(al-Qaida)

와 지역 이슬람 단체의 웹사이트를 방

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폭발 강도가 

낮은 폭탄을 자신의 배에 붙이고 교회

에 들어갔으며, 주일예배를 드리는 신

도들과 섞여 있었고, 예배가 끝나자 교

인들과 함께 나오면서 폭탄을 터뜨렸다

고 한다. 현재 경찰은 범인의 DNA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테러 사건은 알카에다와 연관되

어 있으며 지난 2002년 발리(Bali) 나이

트 클럽 폭탄 테러를 일으켜 202명을 

사망하게 한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단체 

자마아 이슬라미야(Jemaah Islamiyah)

의 요원이 아닌 단독으로 벌어진 테러

로 추정되고 있다. 수얀토(Djoko Suy-

anto) 안보 장관은 자마아 이슬라미야 

같은 이슬람 테러 단체의 요원들은 검

거되어 약화된 반면 이번 사건처럼 분

명한 동기가 없는 단독범의 자살 폭탄 

테러 사건이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이어

질 것으로 우려했다.

사건이 일어난 벧엘복음교회의 신도

들은 범인의 수상한 동태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한 신도는 그가 신도인 줄 알았

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오래 동안 종교적 관용

을 견지해온 세속 국가였으나 최근 소

규모 급진주의자들이 폭력과 테러 사건

을 자행해 왔다. 반면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은 정권 

유지를 위해 이슬람 정당에 의지해 왔

기 때문에 무슬림 강경주의자들에 의한 

테러 사건에 그동안 침묵하여 왔다.

하지만 유도요노 대통령은 이번 사건

에 대해 신속하게 비난의 성명을 발표

했다. 그는 범인 배후에 있는 세력을 반

드시 체포하겠으며, 종교와 민족을 떠

나 이 사건을 범죄 사건으로 다루겠다

고 말했다.

2010년 개정된 Operation World

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 2억

3,252명 중에 무슬림은 80.3%로 1억

8,673명이며, 기독교인 비율은 15.8%

로 규모는 3,685만 명에 이른다.

인도네시아 교회서 자살폭탄테러 발생

선교소식

이단 대처 사이트‘크리스천 Q&A’인기 
“사이비 집단, 교회 들어오면 주거침입… 3년이하 징역”

[미션라이

프 ] 경 기 도 

용인 새에덴

교회 소강석

(49) 목사가 

김황식 국무

총 리 로 부 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소 목사는 한·미 관계 발전과 미

주지역 동포 위상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부분 목회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으로 훈

장을 받았다. 그러나 소 목사는 외

교통상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매우 

이례적이다. 

수여식은 5일 오전 서울 삼성

동 코엑스 오리토리움에서 열렸

다. 소 목사는 이날 “역사적인 책

임의식과 사회적 나눔 실천, 민간 

외교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들

을 찾아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귀

한 훈장까지 받게 돼 매우 영광스

럽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새에덴교회에 허락하신 특별한 시

대적 사명이요, 달란트였기에 당

연히 할 도리라고 생각해 왔다”고 

겸손해했다. 

소 목사는 1988년 조그마한 상

가에서 교회를 개척한 뒤 등록교

인 3만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로 성

장시켜 ‘맨발의 소명자’라는 명성

을 얻었다. 1994년부터 수십 차례 

미국을 방문, 미주 동포사회와 기

독교계 한인 지도자들과 교류해왔

다. 나아가 미국 정부와 연방 상하

원 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미주 한인들의 

위상도 높였다. 특히 세계한인교

류협력기구 공동대표로 세계한인

의 날 제정을 위한 입법 및 서명운

동 전개하고 다양한 재외동포 지

원 사업과 권익신장에 기여했다. 

2007년부터는 민간 종교단체 최

초로 ‘한국전 참전 미군용사 초청

행사’를 기획, 올해까지 5회째 주

최했다. 2010년에는 대한민국 미

래를 여는 혁신 종교인으로 선정

됐다. 지난 6월에는 워싱턴에서 워

싱턴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한국

전 참전용사 감사보은 행사’를 개

최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2007년 미

국 마틴루터킹재단으로부터 국제

평화상을, 지난 8월에는 미국 해외 

참전용사협회로부터 금훈장을 각

각 받았다. 

소 목사는 “앞으로도 사랑과 평

화의 꽃씨를 뿌리는 피스메이커

로 700만 재외동포의 위상 강화와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지닌달 25일 저녁 7시30분 군포

제일교회에서 권태진 담임목사(합

신 총회장)의 루이지애나 침례대

학교(Louisiana Baptist Univer-

sity, 이하 LBU) 명예철학박사학

위 수여식 및 감사예배가 동대학

교의 닐 웨버(Dr. Neal Weaver) 총

장과 많은 내빈들과 성도들이 참

여한 가운데 열렸다.

권태진 목사는 1978년 군포에 

천막을 치고 동 교회를 개척해 지

난 33년간 목회했다. 권 목사는 개

척 초기부터 복음전파와 사랑실천

에 강조를 두고 교회를 신령한 가

족으로 섬기는 아비목회를 했고, 

사랑실천을 위해 1998년 사단법

인 성민원을 설립해 15개의 부설

기관을 통해 노인복지, 청소년복

지, 문화예술복지, 지역사회복지 

등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1994년에는 시인으로 등단해 

목회일상을 시로 승화시킨 10권

의 시집을 냈다. 아프리카에 경운

기 보내기, 인도네시아 쓰나미 복

구후원, 케냐 원주민 선교, 태국 카

렌족교회 설립 등 해외 선교에도 

힘을 썼다. 이에 LBU는 권 목사에

게 명예철학박사를 주기로 결정했

다고 밝혔다. LBU는 미국 중남부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38년의 역사

를 가진 보수적인 학교로 세계 곳

곳의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명

망 있는 학교다.

이날 감사예배는 오덕교 합신 교

수의 인도로 웨버 총장이 로마서 1

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종”에 대

해 설교했다. 수여식은 주안중앙

교회 박응순 목사 사회로, LBU 석

좌교수인 박종기 박사가 학위수여 

취지 설명했다. 박 박사는 “명예철

학박사학위는 일정한 기간의 학

업을 통해 받는 박사학위가 아닌 

수십 년의 목회일생을 통해 학술

과 문화에 뛰어난 공헌을 한 분에

게 수여되는 것이며, 권태진 목사

가 한국인으로는 LBU가 처음으로 

수여하는 명예철학박사학위”라고 

밝혔다. 

신복윤 합신명예총장, 김장환 

극동방송사장, 김삼환 명성교회 

담임목사가 영상 축사를 했고, 성

주진 합신총장, 김성수 고신대총

장, 안만수 화평교회 원로목사, 최

낙중 해오름교회 담임 목사가 축

사했다. 

성주진 총장은 축사에서 권 목

사의 목회를 권 목사의 시 “반보”

에서 따 온 ‘반보목회’라고 명하고 

“성도들이 한보로 걸을 수 없을 때 

목회자가 반보로 함께 걸으며 한

보로 걷게 해주고 나아가 달음질 

할 수 있게 한 목회”라고 전했다.

김성수 총장은 “군포제일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하여 성도들은 행복

하고, 지역주민들은 함께 서 있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도

행전적 교회의 전형”이라고 말했

다.     <기사제공: 군포제일교회>

소강석 목사 국민훈장 동백장 
한·미 관계 발전·미주동포 권익신장 공로 

권태진 목사 LBU 명예박사학위
LBU 처음...목회 통해 학술⋅문화 공헌 인정

인물동정 

왼쪽이 권태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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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1절,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본뜻은 우월감과 교
만한 마음으로 타인을 근본적으로 차별하고 정죄하지 말
라는 뜻입니다. 어떤 비판이든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씀
이 아닙니다. 바른 판단과 비판력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
님의 선물입니다. 즉 성령과 말씀 안에서 자기의 이성과 
양심으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고 진리와 불의를 
구분하며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판단하는 능력은 

귀중하고 필수적인 신앙인의 조건입니다(고전2:12-14). 
주님도 양의 옷을 입고 늑대 같은 거짓된 자들을 잘 판단
할 것을 강조하셨고(마7:15) 말세에 적그리스도를 분별
할 것도 가르치셨습니다(마23:23-28). 성도가 주 안에서 
올바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자신과 교회를 성장시키
고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신앙의 방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도 많지만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도 풍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특권이 
성도들에게 있음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며 그 특권을 묵
히지 말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성도를 기
뻐하십니다. 오히려 구하지 않는 성도는 자만에 빠져있
다는 증거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해결능력이 없는 무

능력자로 여기는 병든 신앙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입니
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 것도 큰 죄가 된
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
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
다.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는 겸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의뢰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이가 적다고 말
씀하신 이유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좁은 문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외적으로 너무 보잘 것 없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출신배경. 이 땅에서 사셨던 모습. 그러나 외적 조건보
다 메시야 되심과 천국권세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만 그
분의 백성을 삼기 위함입니다(마13:14). 훗날 심판 날

에 넓은 길로 다녔던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려는 의도
입니다(고전1:26-30). 두 번째는 구원의 진리가 너무나 
쉽고 단순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한 죄수의 흘린 
피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준다는 진리를 믿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한 믿음의 
선물을 받을 때만 가능해지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게 된 것에 감사하십시오. 

본문은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
쳐주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파악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와 그 배경을 중
시합니다(잎사귀와 꽃). 그러나 성도의 초점은 열매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외모나 학벌, 신앙연륜이나 사
회적 위치보다 그 사람 신앙인격의 열매, 즉 속사람의 열
매에 초점을 맞춥시다. “저희는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

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
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
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유1:12). 거짓된 자들의 미혹
을 받아 그 마수에 걸리면 지금까지 주를 믿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바로 이 거짓된 자들임을 명심하십시다. 

21절은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 곧 입으로는 주
님을 부르면서도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천
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성경은 누구든
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
합니다(롬10:13). 그러나 또한 주님은 “너희는 나를 불
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눅6:46)고 질책하십니다. 지, 정으로만 주

님을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그 말씀에 실천하지 않는 신
앙은 무효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
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롬2:13). 말씀에 
대한 의지적 순종과 실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참 성도
로 만드는 비결이요,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축복임을 믿
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참 신앙인의 신앙의 진위가 나타나는가? 즉 “창
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25절)히는 때가 
바로 그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인지는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 그 진위(眞僞)를 가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오히려 거짓 신앙인들이 
모양내는 일은 더 잘합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에 큰 문
제가 발생하거나 삶속에 마음에 시험과 환난이 닥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기희생이나 손해를 보지 않으려
고 애를 쓰거나 목회자를 원망하거나 다른 성도의 핑계
를 댑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
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욥23:10). 우
리 부족함을 채우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보시기위해 베
푸시는 고난과 시험을 잘 견디시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
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비판 (마7:1-6)  월

구하라 (마7:7-11)화

좁은 문 (마7:12-15) 수

열매로 알리라 (마7:16-20)목

실천 신앙 (마7:21-24)금

신앙의 진위 (마7:25-29) 토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현실적인 이슈 / 크리스천 리더십의 계발과 훈련

한인1.5세 친구들의 회심이야기 (58)

우리 1.5세 친구들의 회심을 돕는 유스 사역에 있어

서 그 현실적인 이슈들 중 그들이 이 사회에서 참된 크

리스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이슈(Issue of 

Leadership Development Education)에 대해 이야기 하

고 있습니다. 

이미 네 번에 걸쳐서 우리 친구들에게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을 교육하는 일의 중요성과,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

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를 고취시키고 계

발시키고 훈련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5단계 소그룹 리더

십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5 단계 

중에서 1단계(소명훈련)와 2단계(신앙에 근거한 기독교 

윤리의 내면화)그리고 3단계(소통을 위한 폭넓은 식견의 

함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단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드리는 “5단계 소그룹 리더십 교육”의 그 네 

번째 단계는 우리 친구들이 앞선 단계들에서 익힌 바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그들의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도

록 해 줄 다양한 리더십의 기술들을 획득하도록 훈련시

키는 단계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단계에서 훈련시키고자 

목표하는 리더십의 기술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스

천 리더십의 기본적인 덕목들—예를 들어 하나님을 두려

워 할 줄 알고 사랑하는 신앙,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겸

손한 섬김의 자세, 리더로서의 자각,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관심, 변화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흔들리지 않는 

의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패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이해와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넓고 균형있게 아우

를 수 있는 통전성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

니다. 

즉 이는 이러한 덕목들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리더십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들을 의미함을 기억해야 합

니다. 예를 들자면, 코칭의 기술, 멘토링의 기술, 네트워

킹 기술, 의사소통의 기술, 갈등상황 대처 기술, 프레젠

테이션 기술, 위임의 기술, 그리고 여타의 행정적인 기술 

등 말입니다.       

이러한 기술들 중에서 다른 기술들은 비교적 많이 알

려져 있고 이미 충분한 논의가 되어왔으며 어느 정도 진

행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굳이 오늘 여기서 다시 논의 할 

필요가 없을 듯 하지만  “네트워킹의 기술”과 “위임의 기

술”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

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은 모두 “타인과의 관계맺음” 이라

는 화두와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리더십이란 것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로부터의 

의미 있는 도움들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트워킹의 기술”이란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자

가 조직 외에서 오는 도움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사실 

한 리더가 책임을 지고 보살펴야할 할 부분들은 거의 무

한적으로 다양하지만 그 한 사람이 모든 방면에서 전문

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구요. 따라서 참된 

리더는 타인들에게 배우는 일에 개방되어 있고 또 적극

적이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들을 남에게 물어보는 일을 아주 아주 잘 

할 줄 아는 것이 훌륭한 리더입니다. 이 일을 잘하려면 그 

모르는 부분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지(resource per-

son) 어디에서 정보를 수집해야하는지(resources)알아야 

하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루트 즉 

네트워크(networks)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네트워킹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들이 이미 잘 알 고 있는 인터

넷이나 미디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사역자

들 스스로가 그들에게 그 해당 정보를 줄 수 있는 당사자

가 되거나 그러한 사람과 정보를 연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임의 기술”이란 리더십을 수행하는 자가 

조직 내에서 존재하는 도움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리더

십이란 혼자서 모든 일을 관장하고 수행하고 책임지는 것

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리더들로 세

우고 적재적소에서 그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참된 

리더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임과 권리와 권위 등을 분산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어떤 특정 분야에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에게 위임하

는 것입니다. 이를 “위임의 기술”이라 합니다. 이를 위해

서 우리 친구들은 한 사람 한사람의 능력을 알아봐주는 

일과 그들을 세우는 일을 매우 중요시하고 이를 훈련해

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그들이 조직 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 관

점을 가지도록 훈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

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노력을 하도록 격려하면서 말

입니다.          

물론 단기간의 소그룹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모든 

기술들을 획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때

문에 이 훈련에서 사역자들은 우리 친구들의 상황과 수준

을 잘 파악한 후 교육의 적정선을 찾아야 합니다. 

실질적인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요구되는 기술들의 종

류를 소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술들에 대해 배우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

술들을 획득하는 일의 반은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함양

방법들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물고기

를 직접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 효과적인 방법을 전수하고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주는 

일과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 개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개별 

훈련 상황에 대해서는 사역자들이 프로그램 자체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팔로업을 해야겠지요. 우리 친구들에

게 멘토가 되어주고 그들의 기술 함양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사람들도 연계해 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

면 이처럼 다양한 스킬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판

단되는 한두 가지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 

즉 이 네 번째 단계를 진행하는 기간 중에 그 선택된 하나

의 기술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를 하고 그 중요성을 내면

화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해보는 것을 병행한다면 매우 효

과적이리라 봅니다.                                        <계속> 

네트워킹과 위임 기술은 모두 타인과 관계맺음에 있어

전체 조직을 조망하는 거시적 관점 갖도록 훈련시켜야 

교 육 칼 럼
<5면에서 계속>

그리고 여덟 번째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성에 의한 교육은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고 예

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대명령을 반드

시 가르쳐야 하며 선교의 내적, 외적 

대상을 발견케 하고 실제적으로 선교

활동에 참여케 함으로 영적 도전을 체

험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방약처럼 

충격요법으로서만 단기선교를 다녀

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

드시 팔로웝(Follow up)이 필요합니

다. 선교에 대한 동기와 사명이 무엇

이며 주님의 심정을 체험케 하고 계속

적인 선교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

고 단기선교만이 아니라 도시선교나 

문화선교 또는 의료선교 등 지속적인 

선교활동을 통해 평생 선교가 생활화 

되도록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즉 무형교회를 포함하여 지상의 유형

교회 안에 세워져 가는 하나님 나라를 

사실화 하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통치

하고 계시는 현장을 체험케 함으로 하

나님 나라 시민의 훈련을 통해 천국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다시 확립

해야 합니다. 이제는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

도의 증인으로서 Disciple Maker로 

키우는 것이 진정한 교회교육의 커리

큘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성에 의한 주일

학교 교육과정 세우기의 간단한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교회력에 

의한 연간 교육과정의 예를 전개해 보

겠습니다. 

학습현장에서 일어나는 학습활동

은 보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교회학교 단위학습 

지도안 작성과 자료 투입, 학습전개

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교

사의 역할과 학습의 주체가 되는 학

생들의 학습활동에 관하여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권영국  목사(대흥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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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1세기 지도자양성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방향

지난 40년간의 신학교육의 변화

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아시아 국가들이 기독교에 대

한 적대심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

다. 

아시아, 중동지역, 북아프리카

에 있는 55개 이슬람국가들은 그 

나라의 소수 기독교인에게 차별대

우와 핍박을 가하며 이슬람국가에

서 기독교를 약화시키거나 소멸시

키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슬

람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를 사용하

여 기독교인을 학살하며 위협하므

로 교인들이 생명에 위험을 느껴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되었다. 또

한 인도와 네팔 같은 흰두교 국가

와 동남아시아의 불교국가, 중국, 

북한, 베트남, 라오스의 공산국가

에 사는 기독교인들도 핍박의 정

도가 다른 압력 속에서 신앙생활

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지난 30년간 아시아 복음

주의 신학교들이 대학원 레벨

(M.Div.,Th.M., Ph.D.)의 프로그램

을 많이 창설하였다. 

ATA에서 1984년 창설한 As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GST)는 4개 학위(Ph.D., Ed.D., 

Th.M., D.Min.)를 수여하며 현

재 AGST-Japan, AGST-Philip-

pines, AGST-Singapore/Malay-

sia/Thailand,  AGST-India를 통

하여 수 백명의 아시아 신학자를 

배출하였다. 앞으로 아시아교회가 

북미와 유럽의 신학교에 의존하지 

않고 아시아 내에서 만족한 교회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3. 현재 아시아에서 북미와 유

럽에서 교육을 받은 수많은 신학

자들이 아시아의 1,300개가 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

실이다. 현재 한국의 실정은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자도 신학

교에서 교편을 갖기 어려운 상황

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아시아 언

어로 출판된 신학서적도 많이 늘

어났다. 아시아 신학자들이 쓴 책

이나 영어로 부터 번역된 신학서

적이 마련되어 있다. ATA가 출판

하고 있는 신구약 66권의 Asian 

Bible Commentaries도 중요한 성

경주석이다.

 

4. 1960년대부터 약 30년간 아

시아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 인본주

의 신학과 재정난으로 급속도로 

쇠약해진 것을 볼 수 있다. 

WCC의 재정을 주로 맡았던 독

일(루터교), 영국(성공회), 미국

(NCC) 교단들이 지난 30년간 상당

한 교인감소를 경험하면서 WCC

에 보내는 보조금이 줄어들었고 

결과로 에큐메니칼 운동과 큰 교

단 신학교 운영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그 반면에 복음주의 교회

와 신학교는 계속 성장을 이루었

고 아시아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아시

아교회에 교회지도자 양성시대가 

다가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5. 유럽교회와 북미교회가 계속 

약화되면서 이에 따라 서양선교사

의 수가 크게 감소되었고 그들의 

영향력도 많이 축소되었다. 

아시아교회는 중국에서 사역하

던 네비우스 선교사의 삼자원리(

자치, 자급, 자전)를 받아들여 교

회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다. 21세

기 기독교의 중심지는 지구촌 북

쪽에서 지구촌 남쪽으로 이동하였

고 세계 기독교인의 과반수이상이 

이제는 유럽과 북미에 유하지 않

고 제3세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에 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 필리핀, 싱가폴을 비

롯하여 다른 아시아교회에서 파송

한 아시아 선교사의 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들은 과거 식

민지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서양 선

교사보다도 원주민으로부터 더 많

은 환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6. 현재 교육방법의 범위가 더 

넓어진 결과 교육방법이 다양해진 

것을 볼 수 있다. 

21세기 과학과 기술시대를 맞

이하여 신학교육도 인터넷과 다양

의 연장신학 방법을 통하여 전통

적인 신학교육뿐만 아니라 특별히 

평신도 제자훈련에 사용할 수 있

게 되었다. 지구촌시대가 다가왔

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 학

업, 정부관계, 이민, 관광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러므로 아시아교회는 디아스포라 

교회 지도자 양성에도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신학교육

은 전통적 신학교육이라는 벽 내

에서만 제한된 신학교육시대가 지

나간 것이다.

 
III. 종교자유에 의한 아시아의 

3개 카테고리 국가들

아시아의 35개 정부가 종교자유

를 얼마만큼 허용하느냐 하는 질

문은 대단히 중요하다. 소수의 기

독교인의 자유를 용납하는 정도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 필자는 일반

적으로 종교자유를 기반으로 하여 

아시아 국가들을 세 개의 카테고

리로 나누었다. 

 

A. 종교자유를 허용하는 국가들

(Category A Nations)

아시아의 소수의 국가들은 종교

자유를 허락하므로 교회성장도 이

루며 신학교육도 반 기독교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한국 2.일본 3.대만 4.홍콩 5.싱

가폴 6.필리핀 7.캄보디아

 

B. 심한 핍박정책을 사용하는 

국가들(Category B Nations)

정부와 종교 극단주의자의 반 

기독교적 활동으로 말미암아 교인

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테러와 폭

동으로 기독교인이 신앙을 유지하

는데 생명의 위협을 경험할 수 있

는 나라들이다. 이러한 심한 핍박

은 초대교회 시대 카타콤 기독교

인들과 같이 숨어서 예배를 드렸

던 상황이 21세기에 되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 이슬람 국가들: 중동지역, 중

앙아시아(7개국), 특히 파키스탄

과 아프가니스탄, 북 아프리카 국

가들

2. 공산주의 국가들: 중국, 북한, 

베트남, 라오스, 부탄

 

C. 부분적 종교자유와 핍박정책

을 쓰는 국가들(Category C Na-

tions)

정부의 기본적 종교정책은 반 

기독교적이며 종교자유를 부분적

으로 허용하나 교회에 압력과 핍

박을 가하여 교회활동과 신학교육

에 어려움을 주는 나라들이다.

1. 이슬람국가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2. 힌두교 국가들: 인도, 네팔

3. 불교 국가들: 태국, 미얀마, 스

리랑카, 몽골리아

 

IV. 21세기 아시아교회 지도자

양성의 10계명

1. “아시아인은 아시아에서 교

육 시키자”(Train Asians in Asia)

라는 관념을 갖고 계속 전임 목회

자, 선교사, 신학자 양성에 우선적

인 관심을 가져야한다.

 

2. 평신도 제자훈련을 활성화시

키기 위하여 연장신학(TEE), 인터

넷을 통한 통신교육, 다른 형태의 

신학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예

를 들어 서울 사랑의교회의 평신

도를 위한 “제자훈련”은 한국에만 

아니라 외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

다. 

 

3. 일반사회에 문제들(이혼, 낙

태, 동성연애, 안락사, 성전환 등)

을 다루는 신학교육을 마련해주어

야 한다. 19-20세기에 성했던 인

본주의 서양신학과 비 성서적인 

아시아신학은 아시아 상황에 맞지 

아니하므로 약화시켜야한다.

 

4. 지구촌시대의 신학교육은 양 

방면의 지도자양성을 포함한 지구

촌 신학교육이 되어야 한다. 

첫째로 각 나라의 저명한 신학

교나 기독교대학은 외국학생을 교

육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창설

해야한다. 한국의 아시아연합신

학대학(ACTS)나 횃불트리니티신

학대학(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이 좋은 예

이다. 

둘째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자

국 선교사 계속교육과 평신도 제

자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예를 들어 ACTS는 선교지에 190

명의 선교사 신학생이 있고 장로

교(합동)의 GMS선교사의 70명이 

신학교육을 선교지에서 받고 있

다.

 

5. 핍박이 심한 국가들(Category 

B)은 “핍박 속에 교회지도자 양성”

의 관념을 갖고 전통적 신학교육

보다 소규모의 다양한 연장신학

을 개발시켜야한다. 이러한 지도

자양성은 그 나라와 타국의 신학

교와 긴밀한 연결을 맺고 새로운 

방법으로 평신도 지도자를 양육해

야한다.

 

6. ATA는 최고 신학학위(Ph.D., 

Ed.D., Th.M., D.Min.)를 수여할 

수 있는 Asia Open University

를 창설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

로 우수한 교역자와 신학자를 배

출할 수 있어야 한다. 1984년에 

창설된 As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AGST)는 현재 필리핀, 

일본, 싱가폴, 말레시아, 태국과 인

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4개의 최

고 신학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앞

으로 AGST-Chinese, AGST-Ko-

rea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7. 교회성장 폭발을 이루고 있

는 중국교회는 앞으로 20년간 교

회지도자 양성에 특히 힘써야 하

며 타국(한국, 필리핀, 홍콩, 대만, 

싱가폴, 말레이시아)의 교회와 신

학교는 이 지도자양성에 동참해야 

한다. 21개 삼자교회 신학교와 수

백 개의 소규모 가정교회 신학교

를 통한 지도자양성은 매우 부족

한 상황이다. 앞으로 중국에 종교

자유가 허락될 때 수백 개의 신학

교가 설립되는데 이에 대한 교회

지도자 양성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8. ATA는 계속 각국의 복음주의

신학협회(Evangelical Theologi-

cal Society)를 강화시키며 신학교

들이 그 나라와 아시아에 있는 다

른 신학교들과 긴밀한 협조와 친

교를 도모해야 한다. 국제신학교

육연맹(International Evangelical 

Theological Education-IETE)과

도 연결을 맺고 세계적인 시야에

서 신학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9. 아시아의 더 많은 신학교들

이 ATA의 인준(Accreditation)을 

받아 신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타국의 신학교와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ATA와 그 나라의 

교육부에서 인준을 받은 신학교들

이 ATA에 소극적인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9

개 신학교가 ATA와 교육부의 인

준을 받았는데 대다수는 ATA활동

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아시아에서 최고로 발전된 한국 

신학교육은 ATA를 통하여 아시아

의 신학교와 연결을 맺으며 아시

아복음화를 위하여 같이 동참해야 

한다. 한국의 신학교는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이 그 우물 안에서만 만

족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 

활동을 전개해야만 한국교회가 성

장할 수 있는 것이다. 

 

10. 아시아 신학교육의 근본적

인 목적은 아시아교회를 강화시키

며 예수그리스도께서 주신 세계선

교의 대사명을 이루기 위한 선교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한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선교”가 아시아의 

1,300개 신학교의 핵심적인 관심

이 되어야하며 아시아 인구 4억 가

운데 비기독교인(95%)에게 복음

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

복음주의신학교의 질적 양적 향상, 인터넷 통한 글로벌 신학교육 가능

서구교회 에큐메니칼운동 축소로 복음주의 성장, 지도자양성 10계명 제안

노봉린 목사 
(Th.D. 하와이신학교 선교학 교수)

핍박이 늘어가는 

   아시아교회 의 지도자 양성 (하)


